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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웅(콘텐츠문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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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덕(인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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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이승희입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에 개최되는 “2022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사)한국컨설팅학회 

사)대한산업경영학회∙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추계공동학술대회”에 참여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여러 학회의 회장님

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바쁘신 중에도 금오공과대학교 곽호상 총장님과 국민의힘 구미을 

김영식 의원님께서 환영사와 축사를 맡아주셨고 사)에너지디자인학회의 노규성회장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부 박진우교수님, 지멘스의 임용태전문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남욱

학장님께서 기조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사)대한산업경영학회의 송교석회장님, 사)한국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이주연회장님, 대한황실콘텐츠학회의 이상명회장님, 콘텐츠문화학회의 

이건웅회장님, 지역산업경영연구원의 서임교이사장님께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정책 및 컨설팅 산업의 역할과 

방향”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세상을 디지털 전환, 신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일자리 전환, 삶의 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하고 급속한 환경 변화에서 미래 디지털 정책과 컨설팅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생으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의 유수의 학자들과 현장의 실무가들의 열띤 발표

와 토론을 통해 미래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산업의 역할과 미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산업정책과 기후변화와 

코비드 위기 시대 새로운 발전과 도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 

학회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이 승 희



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와 한국컨설팅학회, 대한산업경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2022 추계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학회 임원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문교류의 장으로서 

디지털정책학회와 한국컨설팅학회, 대한산업경영학회 그리고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

대학원이 공동으로“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정책과 컨설팅 산업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 대전환과 컨설팅

산업의 역할과 방향에 있어서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과 컨설팅 산업의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한 축이 되어 최근 신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

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한 핵심동인으로서 기업들의 경쟁력제

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세부주제로 트랙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심도 깊은 대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 기업의 미래 신성장동력, 컨설팅 신기법, 컨설팅 

융합산업 등에 관한 학자, 전문가들의 심오한 연구결과와 정책대안들이 발표 및 토론되고

참신한 개념들이 교류될 것이기 때문에, 학계, 산업계, 연구계, 관계의 융합적 발전을 구축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공동학술

대회가 성대하게 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주시는 회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참여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한국컨설팅학회 회장 김 태 성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바깥 풍경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하늘은 청명한 전형적인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컨설팅학회와 함께 금오공대 컨설팅대학원이 공

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 평생교육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평생학습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학원 진학

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전일제 대원생의 증가, 무(無)논문 학위과정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연구실적들은 오히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러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발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

져야 합니다. 연구와 그 결과의 발표는 단순히 학문적 기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 또는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컨설팅에서는 연구를 통한 논문 작성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결과물은 경험재입니다. 여러분의 연구과정이 반복

될수록 학습효과가 발생하고 더 많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많이 연구하시고 많은 발표의 자리를 가지십시오.

학술대회를 통한 논문발표는 컨설팅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베드입니다. 논문작성을 위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과정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가듯 컨설팅 또한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과정을 통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술대회

에서의 논문 발표는 컨설팅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지만

이번 학회를 통해 그동안 닦아온 학문적 역량을 점검하시고 뽐내시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학문적·실무적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2022년 11월 4일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 대학원장 김 귀 곤



2022년 추계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30~14:00 접수 및 등록

11월 4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컨설팅학회

Track A 

세미나1실(봄)

Track B

세미나2실(여름)

Track C

세미나3실(가을)

Session 1

(14:00~15:00)

좌  장 임기흥 좌  장 김귀곤 좌  장 이종환

토론자 김용업, 김민철, 박경혜 토론자 윤재영, 고명애 토론자 김영진, 김승용

발표자 한현호, 강선경, 이예순, 
박경혜, 김형균

발표자 이인경, 마주희, 김정회, 
김애영, 김성현

발표자 박은희, 김자옥, 오승민, 
김종혁, 조기범

(15:00~15:10) Break Time

Session 2

(15:10~16:10)

좌  장 남수현 좌  장 김자옥 좌  장 문형진

토론자 서경도, 정재림, 이서령 토론자 김도진, 조기범 토론자 이종환, 이민혜

발표자 박성택, 박은미, 김대유, 
이웅규, 임기흥

발표자 이인숙, 김재현, 
바자르라디, 디안 라니

발표자 이민혜, 장성현, 정태윤, 
진해지

(16:10~16:20) Break Time

개회식 행사

(16:20~16:40)

◇ 학술대회 개회식 행사 

(사회: 이종환 교수)

- 개회 및 국민의례

- 개회사 : 이승희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 김태성 (한국컨설팅학회장), 김귀곤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장)

- 환영사 : 곽호상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 격려사 : 이주연 (한국시스템엔진니어링학회장), 송교석 (대한산업경영학회장)

- 축  사 :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구미을 국회의원), 김장호 시장(구미시 시장)

- 공로상 / 우수논문상 시상식 

- 협약식(한국디지털정책학회/한국컨설팅학회/대한산업경영학회/에너지디자인학회/콘텐츠문화학회/

대한황실콘텐츠학회/(사)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세미나

(16:40~17:40)

[스마트그린제조혁신 세미나 I]

  제1주제 :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한 디지털전환 설계 / 노규성 (에너지디자인학회 회장)

  제2주제 : 미래의 디지털 전환 / 박진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17:40~17:50) Break Time

18:30~21:00 저녁만찬



11월 5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컨설팅학회

Track A(Online) Track B(Online) Track C

Session 1

(09:00~10:00)

좌  장 나원식 좌  장 김용호 좌  장 박홍석

토론자 유정수, 손애경 토론자 진춘화 토론자 홍은희, 장홍영

발표자 박유각, 박승빈, 방찬우, 
이승희, 신나연, 한상익

발표자 최희성, 뤼양, 천전, 
션젠차오, 톈전야, 

황란쥔, 궈수퉁

발표자 조옥선, 박정숙, 서은주, 
서은주, 박해령

(10:00~10:10) Break Time

세미나

(10:10~11:10)

[스마트그린제조혁신 세미나 Ⅱ]

  제1주제 : Siemens DT 저략 및 제조혁신 / 임용태 (지멘스 전무)

  제2주제 : 스마트 제조와 네트워크 / 조남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장)

(11:10~11:40) 종합토론

(11:50) 폐회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사)한국컨설팅학회·(사)대한산업경영학회·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2022년 추계공동학술대회



2022년 추계공동학술대회 목차

2022년 11월 4일(금요일) 14:00 ~ 16:20

▪ Track A-1 좌장 : 임기흥((주)지엠에이치종합컨설팅)

토론자 : 김용업(삼성SDS), 김민철(제주대학교), 박경혜(충남대학교)

  14:00 ~ 15:00 ············································································································· Room 1(대면)

▪ Track B-1 좌장 : 김귀곤(금오공과대학교)

토론자 : 윤재영(대구공업대학교), 고명애(금오공과대학교)

  14:00 ~ 15:00 ············································································································· Room 2(대면)

▪ Track C-1 좌장 : 이종환(금오공과대학교)

토론자 : 김영진(금오공과대학교), 김승용(경기대학교)

  14:00 ~ 15:00 ············································································································· Room 3(대면)

▪ Track A-2 좌장 : 남수현(한남대학교)

토론자 : 서경도(금오공과대학교), 정재림(남서울대학교), 이서령(한국S/W산업협회)

  15:10 ~ 16:10 ············································································································· Room 1(대면)

▪ Track B-2 좌장 : 김자옥(원광보건대학교)

토론자 : 김도진(부천대학교), 조기범(경일대학교)

  15:10 ~ 16:10 ············································································································· Room 2(대면)

▪ Track C-2 좌장 : 문형진(성결대학교)

토론자 : 이종환(금오공과대학교), 이민혜(원광대학교)

  15:10 ~ 16:10 ············································································································· Room 3(대면)



2022년 11월 5일(토요일) 9:00 ~ 10:10

▪ Track A-3 좌장 : 나원식(남서울대학교)

토론자 : 유정수(전주교육대학교), 손애경(글로벌사이버대학교)

  09:00 ~ 10:00 ·········································································································· Room 1(비대면)

▪ Track B-3 좌장 : 김용호(한국융합산업진흥원)

토론자 : 진춘화(호남대학교)

  09:00 ~ 10:00 ·········································································································· Room 2(비대면)

▪ Track C-3 좌장 : 박홍석(금오공과대학교)

토론자 : 홍은희(서울여자대학교), 장홍영(세라잼)

  09:00 ~ 10:00 ············································································································· Room 3(대면)



Track A-1

좌장 : 임기흥((주)지엠에이치종합컨설팅)

토론자 : 김용업(삼성SDS), 김민철(제주대학교), 박경혜(충남대학교)  

2022년 11월 4일(금요일) 14:00 ~ 15:00

01. 경량화된 효율적 특징 추출 네트워크를 이용한 초해상도 구현 연구

···································································································· 한현호(울산대학교), 이상훈(광운대학교) / 001

02. 웹서비스기반의 한류 키워드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 강선경(원광대학교) / 003

03. 1인 미용기업의 창업자 특성과 창업 성공요인의 영향 관계 

········································································································································· 이예순(천지헤어) / 005

04. 가상현실 훈련체계 비용 대 교육효과 분석

···································································································· 박경혜(충남대학교), 김도헌(충남대학교) / 008

05. AI기반 미술감상 교육 서비스 플랫폼 설계

······················································································ 김형균(국민대학교), 이상희(디자인스튜디오에이) / 010



Track B-1

좌장 : 김귀곤(금오공과대학교)

토론자 : 윤재영(대구공업대학교), 고명애(금오공과대학교)  

2022년 11월 4일(금요일) 14:00 ~ 15:00

01. 서비스 리커버리가 고객용서에 미치는 영향

······················································································ 이인경(금오공과대학교), 김귀곤(금오공과대학교) / 012

02. 브랜드 글로벌성과 지역성 간의 상호작용이해

······················································································ 마주희(금오공과대학교), 김귀곤(금오공과대학교) / 014

03. 소비자 불만족과 브랜드 로열티에 관한 연구 

······················································································ 김정회(금오공과대학교), 김귀곤(금오공과대학교) / 016

04. 추천알고리즘 필터링 유형에 관한 연구

······················································································ 김애영(금오공과대학교), 김귀곤(금오공과대학교) / 018

05. 경상북도 기업종사자의 ESG 인식 수준에 대한 고찰

······················································································ 김성현(금오공과대학교), 김귀곤(금오공과대학교) / 020



Track C-1

좌장 : 이종환(금오공과대학교)

토론자 : 김영진(금오공과대학교), 김승용(경기대학교)  

2022년 11월 4일(금요일) 14:00 ~ 15:00

01.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

······················································································ 안설화(광주여자대학교), 박은희(광주여자대학교) / 022

02. 의료기관종사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관계연구

··························································· 김자숙(군산대학교), 박아영(광주대학교), 김자옥(원광보건대학교) / 024

03. 유통기한을 고려한 식품 공정의 생산계획 수립

······················································································ 오승민(금오공과대학교), 이종환(금오공과대학교) / 026

04. 건강분야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 김도진(부천대학교), 김종혁(중원대학교) / 028

05. 청소년 건강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와 비만과의 관계

····························································································· 조기범(경일대학교), 이호준(서울여자대학교) / 030



Track A-2

좌장 : 남수현(한남대학교)

토론자 : 서경도(금오공과대학교), 정재림(남서울대학교), 이서령(한국S/W산업협회)  

2022년 11월 4일(금요일) 15:10 ~ 16:00

01.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 SCOPUS DB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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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in the super resolution 

generation process of a single image using a 

residual block structure with a dual structure. In 

the proposed method, the residual block structure 

of the dual structure is designed to utilize the 

hierarchical features of the low resolution image 

to implement the super resolution.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accumulating features between 

blocks, a cross-accumulation type connection 

was constructed to reduce parameters. The 

proposed method showed improved super 

resolution results while implementing 

lightweighting using fewer parameters.

1. 서론

최근 영상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초해상도

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초해

상도는 저해상도 비디오나 사진 등의 영상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복원하는 기술이다. 초해상도 결과물은 

인간의 시각적 인지 정도를 향상시키거나 의료 영상 

분석 또는 감시영상 등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

하는 분야에서의 결과를 개선하는데 활용된다[1]. 

따라서 초해상도 기술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

으며, 초해상도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초해상도 연구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알고리즘과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품질

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집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기된 연산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의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2].

제안하는 방법은 초해상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연

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 특징 추출 네트

워크를 제안하였다. 영상의 계층적 특징을 활용하기 

위한 이중 구조의 잔여 블록을 설계하고, 잔여 블록 

간 교차 누적 형태의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경량화를 구현하였다. 

2. 관련연구

최근의 단일 영상의 초해상도 생성 방법은 딥러닝을 

활용한 응용이 다수 제안되었는데, 학습 과정으로 생성

된 정보를 활용하여 향상된 복원 결과를 얻기 위해 특징 

추출 과정이 복잡해지고 계층을 깊게 구성하려는 경향

이 있다[3]. 이러한 과정은 실시간 처리나 적용 디바이

스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경량화된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량화를 위해 계층의 깊이를 

줄이는 형태로 구성하거나 학습과정에서의 변수를 줄이

거나 구조적 변화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복원의 품질

과 결과 생성 과정의 단축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특징 추출을 위한 블록과 

효율적 특징 추출 수행을 위한 그룹화된 블록, 높은 해상

도로 복원하기 위한 업샘플링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

안하는 방법의 전체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1)

수식 (1)과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저해상도 영상

을 입력()하고 학습된 특징 영역()과 입력 영상으

경량화된 효율적 특징 추출 네트워크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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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특징 추출( ) 이후 결합() 및 업샘

플링()의 단계로 수행된다. 

Fig. 1. Flowchart of proposed method

초해상도 복원을 위한 특징 추출 및 초기 특징 정

의 과정은 입력 영상으로부터 초기 특징 추출을 위

해 3x3 컨볼루션과 1x1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효율

적 특징 추출 블록을 수행한다. 수식 (2)는 초기 특징 

정의 과정이다.

  ∈


∈
 …

∈




     (2)

추출된 초기 특징에 더해 효율적 특징 추출 블록

을 수행과정을 수행하는데, 수식 (3)으로 정의된다. 

효율적 특징 블록()과 초기 특징 블록() 그리

고 학습 데이터로부터 확인된 특징()을 결합하여 최

종 특징맵을 생성하였다.

  …    (3)

특징정보를 종합하여 최종 초해상도 영상을 생성

하기 위해 업샘플링 과정으로 목표 해상도로 확대 

후 bicubic 영상과 결합하였다.

4. 실험결과

제안하는 방법을 기존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학

습 데이터셋으로 DIV2K Dataset을 사용하였고, 실

험은 원 영상을 1/4 크기로 축소한 BSD100 Dataset  

영상을 원 영상의 크기로 복원하였다[4]. 원본 영상과 

기존 알고리즘을 비교한 Fig. 2에서는 4배의 크기로 복

원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법들의 경우 복원을 위한 과정

에서의 정보가 부족하여 선명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나 

제안하는 방법의 경우 저해상도 영상에서의 계층적 특

징 추출로 상대적인 선명함과 명확한 형태를 갖도록 복

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Experimental result

5. 결론

제안하는 방법은 개선된 품질의 초해상도 결과를 

얻고 경량화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이중 구조의 

잔여 블록과 잔여 블록 간 교차 연결을 제안하였다. 

입력된 저해상도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특징을 얻기 

위해 계층적 특징을 추출하여 복원 결과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고 구조적 개선을 통해 파라미터 수를 

줄임으로써 경량화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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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we are actively 

researching the provision of a web service that 

can be disclosed by extracting the popularity 

index through an objective and comprehensive 

algorithm by reflecting the data of Google, 

Twitter, and YouTube, which are used the most 

by users around the world. In this paper, in order 

to provide credible information about web 

services, we want to extract the popularity index 

and conduct a study on a platform that can 

provide a suitable web service.

1. 서론 

빅데이터 기술기반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실제 

인기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하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 디지털 차트를 이용하여 웹서비스를 진행하

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공신

력 있는 데이터의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다. 이렇게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엔 기존의 

웹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결과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 사용자들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 유튜브, 트위터, 인스

타그램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인기지수 추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

적인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현재 콘텐츠 소비 형태는 디지털 매체와 온라인 

채널등으로 변화되고 있기는 하나 관련 순위정보는 

음반의 판매량이나 라디오 및 방송 횟수, 그리고 전

문가의 평가등으로 아직 아날로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존 국내에서 측정되는 음반

순위 및 인기지수로 글로벌규모의 K-Pop인기도에

는 적용이 힘든 상황이고 이는 결국 효율적인 부분

과 공정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에서 신뢰성확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빌보드차트와 글로벌 인기순위의 이런 기준

은 서구권 중심의 아날로그적인 평가 요소로 인해 

한류 인기 반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채널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인기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한 상태로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투명성이 보장된 정보를 제공할 무엇인

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 글

라우드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서비스되고 있는 

웹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환경적 요소

를 생각하여 추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자 한다.

3. 연구 방법

한류에 대한 키워드를 관리하고 키워드 검색량 

추출, 데이터 분류 및 가공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표출 분석값을 모듈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아래 보이는 Fig.1과 같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1,2].

Fig. 1. Data processing process

웹서비스기반의 한류 키워드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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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추출 방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데 이를 위해 구글 트렌드에서 제공하는 인기 검색

어에 대한 검색량 상대지표를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크롤링 인터페이스를 통해 국가별 한류 관

련 주제, 검색어 수집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각 국

가마다의 시간을 정하여 일정 기간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듈화 작

업을 진행한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 구글에서 속도 

제한이 있는 경우는 크롤링 자동화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해 이를 해결

하고자 한다.

데이터의 분류 및 가공 방법으로는 탐색적 데이

터 분석인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통

해 데이터의 추세와 특이사항을 관찰하고, 다국어 

처리가 가능한 자연어처리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중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아티스트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 머신러닝의 하나인 Word2Vec 알

고리즘을 이용한 키워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주

어진 키워드에 대한 관련 단어를 예측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을 통해 기존의 순위에 대한 한류적용이 

어려웠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한류인기차트 플랫폼 조성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류 관련 상품 생산 

및 유통 업체들에게 해외 진출 시 타켓 고객 대상과 

맞춤형 아이템 선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데이

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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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founders of one-person 

beauty companies affect the success factors of 

start-ups and presents related implications. The 

survey for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11 

to July 29, 2022, and a total of 218 copi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founders of 

single-person beauty companies were three 

factors: desire for achievement, creativity, and 

risk-taking, and the success factors of start-ups 

were classified into beauty technology, capital 

power, and business establishment statu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nder had an effect on the success factor 

of the start-up. In particular, it was the 

creativity of the founder that influenced all the 

factors of start-up success. Therefore, above all, 

I think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from 

other beauty companies.

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오프라인과 온

라인, 소비와 생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

의 초월로 인하여 국가산업의 형태와 규조가 변화하였다

[1]. 그리고 더딘 경제성장과 고용이 실종된 경제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세대 실업 증가와 기성세대의 조기퇴직

이 증가하면서 그 대안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2]. 

1인 창업의 현상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용 산업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미용관련 창업은 면허취득이 비교적 

쉽고,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시설과 설비, 인테리어, 점

포 임대 등 물리적인 환경 투자를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으므로 미용기술을 가진 많은 사람이 창업을 계획

하거나 실제 창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3].

1인 미용기업은 창업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종업원 없이 운영해야 하므로 자신만의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혼자 제공해야 한다[4]. 또한 

창업에 있어 창업자거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경

영에 임할 것인가, 위기의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창업

의지와 자심감 등이 유지되는 가 등의 창업자의 특성이 

중요할 것이다[5]. 

더불어 창업 성공에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

이 필요할 것이다. 그르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자

의 특성과 창업 성공요인 간에는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

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

에게 창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자 특성

창업자의 특성은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등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는데, 성취욕구는 어떠한 것

을 신속하고 가능한 한 잘 이행하고자 하는 바램 또는 

심적 경향으로, 통제위치는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사건들을 자신의 행위 또는 외부세력들에 기인시키

는 경향으로, 위험감수성향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소하고자 하는 의

지라고 하였다[6]. 

2.2 창업 성공요인

창업 성공요인은 일정기간 동안 초기의 어려운 환경

을 극복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

로, 창업정신이 경제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

고 창업가의 개인적 자질 등을 창업의 성공요인으로 정

의하였다[7]. 미용기업의 구체적인 성공요인으로는 제

공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전문성, 반응성 등의 서비스 

1인 미용기업의 창업자 특성과 창업 성공요인의 영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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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영업장 접근성, 내·외부 시설, 영업장 및 주위 환

경 등의 업장 속성, 상품의 가격과 품질 등의 상품 속성

으로 구성된다[8].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인 미용기업 창

업자의 특성이 창업 성공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

석하기 위하여 헤어, 피부, 네일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

는 1인 미용기업 경영자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

고,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31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Ver 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을 통하여 실중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험결과

1인 미용기업 창업자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에 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고유값 1.0 이상으로 분석된 요

인은 3개로 성취욕구, 창의성, 위험감수로 명명하였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founders

Factor 

name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Cronba
ch’s ɑ

Desire for 

achieveme

nt

(3.845, 

29.785)a

· Will to achieve the goal

· A last-ditch effort

· Completion of one's work

· Preference for a sense of  

accomplishment

.912

.863

.803

.719

.898

Creativity

(2.516,

23.729)

- Creativity preference

- Present new ideas

- The pursuit of curiosity

- Preference for Creative 

Ideas

.841

.788

.720

.663

.841

Risk 

taking

(1.441,

15.113)

- Performing Dangerous 

Tasks

- Taking risks for success

- High-risk returns

- Try new even if it's 

dangerous

.887

.849

.792

.716

.852

a: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b: X2=331.574, df=47, p=.000

다음으로,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에 관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고유값 1.0 이상으로 분석된 요인

은 3개로 미용기술, 자본력, 영업장 상태로 명명하였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the Factors for 

successful start-up

Factor 

name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Cronba

ch’s ɑ

Beauty 

techniques

(3.011, 

34.816)a

· My special skill

· Get the latest technology

· Technological development 

efforts

· Satisfaction with my skills

.876

.851

.779

.701

.818

Capital 

power

(2.633,

16.457)

- Funding capacity

- Capital investment 

capacity

- Securing start-up funds

- High creditworthiness

.841

.788

.720

.663

.804

Business 

conditions

(2.010,

12.145)

- Sufficient parking 

facilities

- A large floating 

population

- Excellent interior design

- The latest instruments 

and equipment

.829

.802

.753

.699

.795

a: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b: X2=1,156.239, df=111, p=.000

다음은,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창업 성공요인에 미

치는 1인 미용기업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회귀식은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haracteristics 

of founders

Factors for successful start-up

Beauty 

techniques
Capital power

Business 

conditions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Desire for 

achievement
.137 4.973*** .090 1.087 .223 7.261***

Creativity .287 9.183*** .101 1.139** .133 4.213***

Risk taking .065 1.001 .314 11.693*** .201 5.997***

R2=521, 

Adjusted 

R2=.516, 

F값=37.437***

R2=381, 

Adjusted 

R2=.369, 

F값=27.357***

R2=420, 

Adjusted 

R2=.411, 

F값=43.605***

  

  *p<0.05, **p<0.01, ***p<0.001

5. 결론

본 연구는 1인 미용기업의 창업자 특성이 창업 성공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1인 

미용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창업 성공요인에 미치는 1인 미용기업 창업자의 특

성 요인을 살펴보면, 창업 성공요인 중 미용기술에 영

향을 미치는 창업자 특성 요인은 성취욕구와 창의성이

었다. 자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창의성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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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감수, 영업장 상황에는 성취욕구, 창의성, 위험감수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주목할 점은 창업자 특성 중 창의

성이 창업 성공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1인 미용기업 창업자의 창의성이 중요

하다고 할 것이다.

미적 추구 성향이 높아진 사회 환경에서 미용기업의 

창업이 늘어남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황 속에서 타 

미용기업과의 차별화는 중요할 것이다. 이는 기술, 영업

장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고객응대에 있어서도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창업

의 성공열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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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ublic of Korea Army(ROK) Army 

is try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actual training, which limits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is being us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Virtual reality technology is 

developing in various types, and the ROK Army 

needs to introduce a virtual reality training 

system in consideration of cost education 

effectiveness. This study analyzes the cost 

education effectiveness on simulator-type and 

immersive-type virtual reality training system in 

operation at ROK Army air defense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analyzing the cost education effectiveness of the 

virtual reality training system.

1. 서론

육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지상전에서 승리하기 위

해 실전적인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

제 기동훈련과 사격훈련 시 민원발생, 훈련장소의 부지

확보 제한, 예산획득의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

전적 교육훈련이 제한되는 실정이다[1]. 이러한 제한사

항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에 하나인,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훈련보다 다양한 훈련

환경에서 저비용으로 반복훈련이 가능하여 교육훈련의 

실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2]. 

육군의 가상현실 훈련체계는 40종을 활용하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제 장비와 유사하게 제작된 

고비용의 시뮬레이터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에는 HMD를 착용한 저비용의 몰입형 가상현실 훈련

체계도 사용 중이다. 향후, 신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따

른 가상현실 훈련체계의 도입이 필요하고 가상현실 훈

련체계 사업예산의 소요는 증가하지만 국방예산은 한정

된다[2]. 이에 따라, 시뮬레이터형과 몰입형 가상현실 

훈련체계에 대한 비용 대 교육효과 분석을 통해 어떤 유

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2. 관련연구

가상현실은 현실과 유사하게 컴퓨터로 만들어 놓

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3,5]. 가상현실은 1960년

대 초에 가상현실 개념이 제시되었고[4], Fig. 1처

럼 기술과 장비특성에 따라 분류한다[3,5].

Divisi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type

Virtual 
Environment

Augmented 
Virtuality

Augmented 
Reality

Virtual Environment
+

Virtual Information

Virtual Environment
+

Real Information

Real Environment
+

Virtual Information

Equipment
type

Immersive-type Simulator-type Display-type

Wear HMD Production like 
real equipment

Using the 
display

Fig. 1. Classification of virtual reality

장비특성에 따라 Table 1처럼 몰입형, 시뮬레이

터형, 디스플레이형으로 구분되며 비용과 활용도가 달

라진다[6]. 

가상현실 훈련체계 비용 대 교육효과 분석

박경혜1, 김도헌2*

1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충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kpark@cnu.ac.kr1, dhyahoo@naver.com*2

Corresponding author*: Kim-Do 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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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3 types of virtual 

reality

Division Immersive-type Simulator-type Display-type

Cost Low cost High cost High cost

Immersion Very high Height Lowness

HMD wear Wearing Selectable Selectable

Space utilization Height Lowness Middle

Scalability Height Lowness Middle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과정은 Fig. 2처럼 선행연구 검토와 가

상현실 훈련체계를 조사하였고 AHP 요소와 전문가

를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 후에 분석하였다.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Review of prior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virtual reality 

training system

Selection of 
AHP elements 

and experts

AHP 
Survey

AHP 
Analysis

Fig. 2. Analysis Process

비용 대 교육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대상은 

Fig. 3처럼 육군 방공학교의 신궁 무기의 시뮬레이

터형과 몰입형 가상현실 훈련체계이다. 

Simulator-type Immersive-type

Fig. 3. Virtual reality training system of the 

shingung grand air force

4. 연구결과

AHP 효과지수는 시뮬레이터형이 0.576, 몰입형

이 0.424로, 시뮬레이터형을 ’1‘ 기준으로 할 때, 몰

입형은 0.737배이다. 가상현실 훈련체계의 대략적

인 제작비용은 시뮬레이터형이 7억, 몰입형이 1.5억

으로, 시뮬레이터형을 ’1‘ 기준으로 할 때, 몰입형이 

0.214배이다. 비용 대 교육효과는 Table 2처럼 시뮬

레이터형을 ’1‘ 기준으로 할 때, 몰입형이 3.4배 높

다.

Table 2. Cost education effectiveness analysis res

ults

Division

AHP 
effect 
index

(times)

Relative 
AHP 

effect 
index

(times)

Production 
cost

(billion)

Relative 
production 

cost
(billion)

cost education 
effectiveness

(times)

Simulator 
-type 0.576 1 7 1 1

Immersive 
-type 0.424 0.737 1.5 0.214 3.4

몰입형이 시뮬레이터형보다 교육효과는 다소 낮

지만 저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어 비용 대 교육효과

는 높다. 시뮬레이터형은 실제 장비처럼 유사하게 

제작하여 가격은 높지만 많은 인원을 소집하여 교육

하는 학교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 몰입형이 비용 대 

교육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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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isting art appreciation services 

are all smartphone-based APP services, and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elicit 

the various emotions of learners. The AI-based 

art appreciation education service platform 

proposed in this paper provides learners with 

an emotion key-pad that can express the 

learner's emotions while viewing the content 

provided to solve these problems.

1. 서론

스마트 기기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정보검색과 소셜 

미디어(SNS), 음악과 영상 등이 교육적으로 연관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술 교과에서 하나의 감상 및 학

습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앱의 영역에서는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

육용 콘텐츠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1].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감상영역은 교수자의 프로그

램에 의해 내용과 대상이 정해지며 일반적인 강의식 수

업으로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를 활

용한 감상영역의 수업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감상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된다[2]. 

미술감상 비대면 수업의 경우,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해

설해주는 내용만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를 향상시

킬 수 없어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습효율이 낮아지고, 미

술작품을 통한 다양한 감성을 끌어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3]. 또한,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의 측면에서도 학습

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

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4]. 

본 논문에서 제안한 AI기반 미술감상 교육서비스는 

학습자가 미술감상 큐레이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맞

춤형 큐레이션 콘텐츠(배경음악+미술품해설+감성질의)

를 듣고 느끼는 감정을 전용 입력장치(감정키-패드)를 

이용해 입력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버에서 자동작곡 

기능을 통해 간단한 음악으로 학습의 결과가 완성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집중

력을 높일 수 있고 교수자는 수업 참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 AI기반 미술감상 교육 서비스 플랫폼 

설계

기존 미술감상 서비스는 모두 스마트폰 기반의 APP 

서비스로 학습자의 다양한 감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AI기반 미술감상 

교육 서비스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내용을 보며 학습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키-패드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미술감

상 비대면 수업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위해 미술/음악 

라벨링 기반의 미술감상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최적의 미술감상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제안한 플랫폼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Fig. 1. Basic configuration of the platform 

AI기반 미술감상 교육 서비스 플랫폼은 감정키-패

드, 분석 서비스, AI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그림 2의 감정키-패드는 큐레이션 콘텐츠를 재생하

고 감정키를 수집하며, 감정키와 콘텐츠 정보를 저장하

AI기반 미술감상 교육 서비스 플랫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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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송한다. 또한 자동작곡된 곡을 저장하고 재생하게 

된다.

Fig. 2. Composition of Emotion Key-Pad

그림 3은 AI서비스 플랫폼의 구성 및 기능을 보여주

고 있다. 서비스 통합서버와 자동작곡 기술, AI자동 작

곡 엔진으로 구성된다. 자동작곡 기술은 감정키 콘텐츠 

정보와 감정매칭 작곡정보를 융합해서 구현하게 된다.

Fig. 3. Composition of AI service platform

3.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AI기반 미술감상 교육 서비스 

플랫폼은 감정키-패드, 분석 서비스, AI서비스 플랫폼

으로 구성된다. 학습자는 미술감상 큐레이션 플랫폼에

서 제공하는 맞춤형 큐레이션 콘텐츠(배경음악+미술품

해설+감성질의)를 듣고 느끼는 감정을 전용 입력장치

(감정키-패드)를 이용해 입력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버에서 자동작곡 기능을 통해 간단한 음악으로 학습

의 결과가 완성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교수자는 수업 

참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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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covery type 

(emotional/economic) on customer forgivenes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ere mostly in 

line with expectations and would help Internet 

portal operators.

1. 서론 

최근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대 다수 국민이 인터넷 포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비스 실패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고, 이를 빨리 복구하는 것은 필수적이

다. 그동안 서비스 실패를 소재로 한 다양한 연구는 많

이 진행되어 왔으나, 인터넷 포털에 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포털의 서비스 복구에 따

른 소비자들의 용서를 분석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어떤 서비스복구

전략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련연구 

서비스는 고객맞춤화의 정도(degree of interaction 

and customization)를 근거로 대량서비스와 개인 맞

춤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정서적 리커버리는 리커버리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경제적 리커버리는 리커버리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진정성은 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감은 용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진정성은 정서적 리커버리가 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할 것이다.

H6. 진정성은 경제적 리커버리가 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할 것이다.

H7. 공감은 진정성이 고객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할 것이다.

H8. 서비스 리커버리 유형이 진정성에 미치는 영향

은 서비스 유형에 의해 조절 될 것이다.

H 8-1 Mass Service 유형일 때, 정서적 리커버리는 

진정성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2 Personal service 유형일 때, 경제적 리커버

리는 진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비스 리커버리가 고객용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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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420부의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설1부터 

가설19까지 통계적으로 가설을 지지하는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판교 데이터 센터 화제로 이슈가 되

고 있는 인터넷 포털의 서비스 복구 유형에 따른 소비

자들의 용서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투명성 진정성 공감이 고객 용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유형의  조

절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판교 디지털 센터의 화재 시점에 관

련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터

넷 포털 사업자들의 마케팅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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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role 

of consumer nationalism in local cultural 

iconography in developing countries China and 

two advanced countries in individualist cultures, 

and to strengthen the localization and quality of 

foreign global brands in China and the U.S. 

global brands. To this end, a total of two types 

of questionnaires will be produced, made of 

actual brands from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 experimental stimuli, and an online survey 

will be conducted on Chinese and U.S. 

consumers.

1. 서론

소비시장이 다양화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으

로 진출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는 특정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 하

는지 아니면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지에 대한 차이

이다. 개인적 까치를 우선시하면 집단적 행동에 동의하

기 어렵고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 하면 개인의 가치를 

희생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주의에 대한 차원을 인간

관계 맥락에서 포함하고 있어 개인_집단주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설명력있는 문화차원임을 알 수 있다.

전체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에서 일본 반도체 수

출등 무역을 규제하게 되자 이에 따른 후속 대응책으로 

전개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듯이 중화사상과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도 소비자민족주의 

(Consumer Nationalism) 지역문화 아이콘성(Local 

iconness) 조절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마국에서는 소비자민족주의

(Consumer Nationalism) 지역문화 아이콘성(Local 

iconness) 조절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

존의 연구에서는 전체주의의 성향이 높은 국가를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민족주의(Consumer 

Nationalism)가 조절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에서 소비자 민족주의

(Consumer Nationalism) 지역문화 아이콘성(Local 

iconness)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

증할 것이다.

2. 본론

브랜드 글로벌성과 품질, 위신, 구매의사, 소비자의 

지불 의사등의 중요한 브랜드 평가결과 간의 긍정적 연

관성은 입증되어 있다.

브랜드의 현지 상징성은 브랜드가 현지 구성원의 가

치, 요구, 포부를 상징하는 정도를 뜻하고 있다. 이성은 

지역 문화에 대한 브랜드의 고유성, 중요성 및 상징적 

가치가 강하고 현지 문화 상징으로 인식되는 브랜드는 

현지사회의 공감대 가치와 포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

고 더 높은 위상의 인식과 긍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이익

을 얻는다. 또한 영감을 주는 영웅이자 문화적 자부심

의 원천으로 상징하게 된다. 

다양한 문헌은 소비자의 요구와 선호에 있어 문화적 

차이와 글로벌 브랜드를 현지화 할 수 있는 이점을 강

조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만족시

키는 브랜드 속성은 글로벌 또는 현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외 글로벌 브랜드의 현지화 제품을 제품의 창의성

과 혁신,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

는 것으로 인식하여 브랜드 평가를 향상시킨다. 마케팅 

역량은 다국적 기업이 소비자와의 강력한 유대감을 구

축하고 시장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조직 능숙도를 나타내고 

브랜드 글로벌성과 지역성 간의 상호작용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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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요구를 감지하고 충족하며, 제품 혁신을 강화

하고 국제적 확장을 유지하는데 있어 마케팅 역량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Fig. 1. The research model 

가설1) 해외 및 국내 글로벌 브랜드 모두, 브랜드 글

로벌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은 (a)브랜드 위상과 

(b)브랜드 품질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

가설2) 국내 소비자들의 국내 브랜드 상징성에 대한 

인식은 인지된 (a)브랜드 위상과 (b)브랜드 품질과 긍

정적인 연관성이 있다. 

가설3) 해외 글로벌 브랜드의 현지화 노력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은국인지된(a) 브랜드 위상 및 (b)

브랜드 품질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가설4) 중국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유도의 소비자 

민족주의는 인지된 브랜드 글로벌성과 현지 상징성 사

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5)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인지된 마케팅 능력들

이 인지된 현지화 노력과 브랜드 글로벌성 사이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친다.

  

3. 결론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은 소비자 민족주의

(Consumer Nationalism)가 지역문화 아이콘성

(Local Iconness)에 조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개인주

의 문화권의 미국은 소비자 민족주의(Consumer 

Nationalism)가 지역문화 아이콘성(Local Iconness)

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기존의 연구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중국, 미국 문화를 비교함

으로서 문화적 차이가 조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 논

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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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 have various emotions 

after purchasing a product. Such responses can 

be classified as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The dissatisfaction in consumers turns into hate 

within them or responds externally by negative 

word of mouth, which can affect brand loyal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onsumers' dissatisfaction affects brand loyalty 

when the NWOM and brand hate is mediating.

1. 서론

기업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표적화된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의 바람직한 브랜드 이미지를 

자리잡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시 기업의 이미지와 자

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일치하고자 하며  제품 

구매 후 만족도가 높으면 기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최근 WOM과 브랜드 사랑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마케터들에게도 중요

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2]

한편, 소비자는 구매실패 후 기대치에 못미치는 불만

족으로 실망, 후회, 및 좌절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

게 된다. 소비자의 이러한 내적 불만족 감정은 특히, 고

관여 제품일 경우 커다란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해당 

브랜드에 대한 혐오라는 극한 감정으로 증폭되고 외적

으로 부정적인 구전 반응을 표출하게 된다.[3]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고관여 제품의 구매실패 후 

경험하게 되는 감정 상태인 불만족 중 후회를 중심으로 

외적으로 표출되는 부정적인 구전과 내적으로 증폭되

어 형성된 브랜드 혐오 두가지 요소가 브랜드 충성도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2. 연구모델 및 가설 

Fig. 1. Research model

H1:소비자 불만족은 부정적인 구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소비자 불만족은 브랜드 충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소비자 불만족은 브랜드 혐오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부정적인 WOM은 브랜드 충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브랜드 혐오는 브랜드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고관여 제품

(자동차,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을 온라인 설

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ANOVA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4. 실험결과

분석 결과 모든 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모두 채택되

었다. 

소비자 불만족과 브랜드 로열티에 관한 연구

김정회1, 김귀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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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 불만족이 내적으로 브랜드 

혐오와 외적으로 부정적 구전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은 구매 후 소비자의 불만족은 각각 브랜드 혐

오와 부정적 구전에 브랜드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관계자들은 외적으로 표출

되는 소비자의 부정적 구전뿐만 아니라 불만족이 점차 브

랜드 혐오로 확장되는 소비자의 내적 감정 역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불만족과 혐오를 동시에 설문을 통

해 조사함으로써, 낮은 상태의 불만족이 점차 높은 상

태의 혐오로 확대되는데 소요 시간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불만족과 혐오의 구분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

다. 아울러 소비자의 제품 사전 지식등에 따라 고관여 

제품 역시 불만족과 혐오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

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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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influence of the 

recommended algorithm filtering type on 

consumer attitudes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self-construal  and regulatory focus.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design uses the 

recommended algorithm filtering type 

(contents-based vs. collabor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elf-construal 

(independent vs. interdependent) and regulatory 

focus (promotion vs. prevention) A research 

model was designed as a control variabl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data optimization of AI 

recommendation algorithms, which are the core 

of corporate survival strategies that analyze 

data preferred by consumer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after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1. 서론 

  넷플릭스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지 알고 있다. 어

떻게 나의 취향을 알았을까? 하는 의문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나보다 나의 취향을 잘 아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섬세한 취향까지 하나하나 찾아 주는 세상이 왔

다. 나도 모르던 내 취향까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듯한 

추천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고, 잘 설계

된 개인화된 추천알고리즘에 대한 새로운 비스니스모

델을 구축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방법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추천알고리즘의 필터링 유형에 따른 자아해석

유형은 소비자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H1.1 컨텐츠 기반 필터링 추천알고리즘은 독립적 

자아인 경우, 상호의존적 자아인 경우보다 소비자 태도

가 좋을 것이다. 

H1.2 협업 필터링 추천알고리즘은 상호의존적 자아

인 경우, 독립적 자아인 경우보다 소비자 태도가 좋을 

것이다.

H2. 추천알고리즘의 필터링 유형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 관여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H2.1 고관여인 경우, 추천알고리즘 필터링 유형이 

콘텐츠 필터링일 경우 소비자 태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

다. 

H2.2 저관여인 경우, 추천알고리즘 필터링 유형이 

협업 필터링일 경우 소비자 태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

다.

H3. 추천알고리즘의 필터링 유형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초점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H3.1 촉진초점인 경우, 추천알고리즘 필터링 유형이 

콘텐츠 필터링일 경우 소비자 태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H3.2 예방초점인 경우, 추천알고리즘 필터링 유형이 

협업 필터링일 경우 소비자 태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

다.

Fig. 1. Research Model 

추천알고리즘 필터링 유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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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추천알고리즘 필터링에 따른 자아해석수

준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초기 수준의 

연구이다.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로 처리할 수 없

는 초대규모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이러한 데이타는 소

비자의 취향을 예측하고 추천알고리즘으로 신뢰도를 

높여 추천의 성과를 기업의 매출로 바로 연결할 것이

다. 잘 설계된 추천알고리즘이 개인 취향에 맞는 큐레

이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추천알고리즘 필터

링 유형에 관한 본 연구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기업경영

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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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evaluation criteria and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ESG investment institutions in 

the reality that the desire for ESG activities of 

companies is increasing and the degree of 

interest in ESG activities is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To this end, the perception of ESG 

management among corporate employees in 

three areas of activity, including environmental, 

socially responsible, and governance, which 

constitute ESG management activities, was 

investigated.

In particular, unlike the past, where only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 company was 

evaluat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non-financial factors that affect corporate 

value and sustainability were reflected in this 

study. I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necessary 

for planning effective ESG activities and 

establishing strategies for companies on ESG 

through questionnaires on the perceptions of 

ESG management of company employees and 

the effect of ESG management on the attitudes 

of organizational members.

1.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ESG가 기업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

다. ESG의 주요 원인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활

동 감소, 경기침체, 기업생존의 위기인식, 환경변화에 

대한 위기 인식, 친환경 정책 및 산업육성으로  ESG의 

중요성 인식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

이고 지속성장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필수 경영전

략을 기업종사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ESG 경

영이 조직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

문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기업 전반적 인식도를 연

구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목적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기업종

사자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ESG 체계가 정

착화되어 있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실행을 성

과로 인식 및 ESG 성과지표를 관리, ESG 내재화를 통

해 세부계획을 인지하고 있는 단계, ESG 경영 수준, 

ESG 경영 환경 분석을 통하여 ESG의 인식 수준을 파

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종사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ESG 경영이 조직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 이해도를 조사하여 발전적인 방향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방법

2.1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ESG 인식 수준 조사를 위해 경상북도 기업종사자 

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다. 임직원의 ESG인

식 조사 및 분야별 주요 이슈 파악 및 ESG에 대한 문화, 

역량, 몰입 정도를 통해 조직 내재화 수준파악을 하였다. 

3.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ESG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용

경상북도 기업종사자의 ESG 인식 수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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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용 감축 및 폐수 배출관리, 환경사고예방 및 모니

터링, 환경경영체계 구축 및 성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

너지 사용 확대,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수질오염물질 

감축 및 배출 관리, 환경정보 대외 공개, 생물다양성 보

호 활동, 환경 관련 법규 사항 준수 등이 조사에 반영되

었다. 

Fig. 1. Are you familiar with ESG?

4. 결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는 그간 

ESG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환경’으로 응답

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지배구조 점수가 높은 기업은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를 따

지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 및 유럽국가 소비자들의 

ESG 경영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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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impact 

factors of patient safety awareness, 

self-efficiency,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mong 

nurses in general hospitals to provide basic data 

for effectively enha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143 nurses from four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G-wid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2.0 program using real-time, 

percentage,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wer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general hospital 

nurses were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β=.556, p<.001), And explanatory power was 

42.8%.

1. 서론

환자안전사고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의료서비

스의 전문화, 대형화, 분업화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모든 과정 중 의료진의 예상을 벗어나 의도하지 

않는 위험에 환자가 노출되어 발생한다(이나주, 김정희, 

2011)[1]. 자기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이자 얻고자 하는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감을 의미한다

(Bandura, 1997)[2].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의 목표

를 내재화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과 개인의 욕구를 지속

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것이다(Liou, 2008)[3]. 선행연구에 따라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혹은 전혀 그렇지 않기도 해 이에 대한 연

구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황현정, 이

윤미 2017)[4].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환자안전문화인식, 자기효

능감,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00병상 이상의 4개 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 자기효능감, 조직몰

입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고,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자기효능감, 조직몰

입을 향상시켜 환자안전관리활동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 

되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

화인식,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4개 종합병원 간호사 143

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8일부터 2018년 9월 10

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2.2 조사도구

환자안전문화인식은 이순교(2015)[5]가 개발한 한국

형 환자안전문화인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Sherer(1983)[6]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부은희

(2006)[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직몰입

은 Mowday, Porter, Steers(1979)[8]가 개발한 영문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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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om mitment Questionnaires)를 

이명하(1998)[9]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환자안

전관리활동은 이금옥(2009)[1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

수와 백분율,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31세 이상 34.3%

이었고, 평균 29.0세이었다. 결혼은 미혼이 72.0%, 학

력은 간호대학졸업 이상이 65.0%, 직위는 일반 간호사

가 86.0%로 가장 많았다. 총 근무경력은 6.5년 초과가 

35.0%, 근무부서는 병동근무가96.5%, 현 부서 경력은 

1.5년 이하가 36.4%이었다. 근무형태는 교대 근무가

87.4%, 환자안전교육 경험은 유 90.2%, 의료기관 평가

인증 경험 무 67.8%이었다.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은 평균평점 3.48점,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73점, 

조직몰입은 평균평점 3.18점,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평

균평점 3.69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은 결혼(t=-2.265, p=.027), 근

무부서(t=2.064, p=.041), 근무형태(t=-3.158, 

p=.002), 의료기관 평가인증 경험(t=2.673, p=.00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환자

안전문화인식(r=.618, p<.001), 자기효능감(r=.306, 

p<.001), 조직몰입(r=.512, p<.001)과 각각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환자안

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문화인식(β=.556, 

p<.001)이며, 설명력은 42.8%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

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환자

안전문화인식의 향상을 통해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

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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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correlative study to 

assess the relationships of COVID-19 stress, 

self-efficacy and coping of job stress among th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21 medical 

institution workers. The results of the 

correlative study to assess relationships among 

COVID-19 stress, self-efficacy and coping of 

job stres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VID-19 stress and 

coping of job stress(r=.31, p=.001) and between 

self-efficacy and coping of job stress(r=.24, 

p=.008).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higher level of coping of job stress led to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Therefore, to increase the 

coping of job stress of medical institution 

workers, many efforts are required in the 

medical institution policy and for the strategies 

to promote coping of job stress.

1. 서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

서 최초 감염자가 발병 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

서 팬테믹을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우울을 초래하면서 스트레스를 보였다

[1]. 또한 경제적 어려움, 정부에 대한 불신, 강박적 사

고 및 행동 등이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Bandura에 의하면 자기효능

감은 당면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

에 대한 신념으로 특정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라고 하였다[3]. Folkma(1984)[4]

은 대처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해

결을 위해 개인이 기울이는 노력이라고 하였으며 적극

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종사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대처의 관계를 

확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기관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대처 고취를 위한 인

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종사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자

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두 개의 의료기관종

사자를 편의추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상관관계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 0.3, 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수가 8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25명을 모집하였으며, 이중 응

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명을 제외한 121명을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김은하, 박소영, 이예지, 박현

(2021)[5]이 개발한 코로나19 스트레스 21문항, 

Bandura(1977)[3]의 이론을 기반하여 Sherer 등

(1982)[6]이 개발하고 이치숙(2015)[7]이 사용한 자기

의료기관종사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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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18문항, Folkman과 Lasarus(1980)[8]가 개발

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 68문항을 박주영

(1995)[9]이 단축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2년 6월 2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

지 광주광역시 두 개의 의료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자

료수집을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

성하였고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유의수준 p<.05로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코

로나19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정

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으로 분석하였고, 대

상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

스 대처 관계는 Pearson 상관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는 평균 

3.01±0.70점, 최소 1.0점, 최대 4.76점, 자기효능감은 

평균 3.53±0.51점, 최소 2.28점, 최대 4.89점, 직무스

트레스 대처는 평균 3.23±0.39점, 최소 2.25점, 최대 

4.54점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간의 관계에서는 코로나19 스트레

스와 자기효능감(r=.07, p=.42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대처

(r=.31, p=.001)는 양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 대처(r=.24, p=.008)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4. 결론

본 연구는 의료기관종사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자

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코로나19 스트레

스와 직무스트레스 대처는 양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과 직무스트레스 대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

서 의료기관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대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인

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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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ucing bread waste in Korea, 

which boasts the world's most expensive bread 

prices, will make a lot of profit for businesse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wast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creating a demand data 

distribution based on order data and process 

data collected at a bakery factory for 60 weeks, 

establishing a production plan, and producing 

some products in an MTO method.

1. 서론

2019년 기준 한국의 빵값은 1kg당 15.59달러로 세

계에서 가장 비싼 빵값을 자랑하며, 2위인 미국의 뉴욕

은 8.33달러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처럼 한국에

서의 비싼 빵값 때문에 빵의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이익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MTS(Make To Stock), MTO(Make To 

Order)를 혼재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통기한

이 지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빵의 폐기를 줄이는 방법으

로 수요량에 따른 새로운 생산 계획과 일부 제품을 완

전 MTO방식으로 생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1.1 MTO, MTS 생산 방식

[1]MTO 생산 방식은 주문생산방식을 말한다. 고객

에게 주문을 받아서 자체 생산현황을 고려하여 고객과 

생산부서와의 협상을 통하여 주문을 확정하고 출하계

획에 의하여 고객의 원하는 납기일 이전에 공급하는 생

산방식을 말한다. MTS는 재고를 미리 만들어 재고로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데이터, 

수요예측등을 통하여 재고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생산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생산계획을 실제 생산하여 재

고를 유지하면서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2. 본론 

2.1 현기업 현황

현재 A기업의 60주간 총 생산량은 688Lots 이며, 

이 중 폐기는 14Lots 로 약 2%의 폐기가 발생하였다.

Table 1. Waste

product 1 2.2

product 2 3.9333

product 3 1.9333

product 4 3.6

product 5 0.1333

product 6 0.3333

product 7 0.3333

product 8 0

product 9 0.8666

product 10 0.6666

Total 14(Lots)

2.2 생산계획 수립 방법

Fig. 1은 A기업에 대해 60주간 발생한 주문정보를 

주 단위로 측정하여 만든 히스토그램이며 단위는 Lot 

이다. Table 2는 Fig. 1의 분포들을 이용하여 만든 각 

제품들의 수요에  대한 분포 값이다.

Fig. 1. the distribution of products

유통기한을 고려한 식품 공정의 생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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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value of the product

product Distribution value

product 1 -0.5 + WEIB(5.52, 2.58)

product 2 -0.5 + 9 * BETA(2.37, 4.38)

product 3 -0.5 + WEIB(5.84, 2.29)

product 4 NORM(23.1, 5.05)

product 5 -0.5 + 9 * BETA(2.82, 6.07)

product 6 -0.5 + GAMM(1.02, 5.87)

product 7 POIS(10.28)

product 8 -0.5 + GAMM(1.12, 7.16)

product 9 NORM(3.38, 1.87)

product 10 -0.5 + ERLA(0.817, 4)

Table 2를 이용하여 8주 동안 반복되는 생산 계획

을 만들었으며, 폐기물이 가장 많았던 제품2와 제품4를 

완전 MTO방식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였다.

Table 3. Production Planning (weekly)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1 0 0 1 0 2 1 1 0 0 2 

2 1 0 0 0 2 1 1 1 0 2 

3 0 0 0 0 2 2 0 0 1 2 

4 1 0 1 0 1 0 1 1 0 2 

5 0 0 0 0 1 0 0 0 0 1 

6 1 0 1 0 1 1 0 1 1 2 

7 0 0 0 0 1 0 1 0 0 1 

8 1 0 1 0 1 1 0 1 0 1 

3. 실험결과

폐기물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기간을 60주로 30회 시뮬레이

션을 반복 한 결과 총 생산량은 688Lots가 발생하였고, Table 

4와 같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Improved waste
Average Half Width

product 1 1.5 0.25

product 2 0 0

product 3 0.8 0.23

product 4 0 0

product 5 0 0

product 6 0 0

product 7 0 0

product 8 0 0

product 9 0.0333 0.01

product 10 0.0667 0.07

Total 2.4 0.36

4. 결론

본 연구는 짧은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폐기되는 제품

의 수를 줄이기 위해 주문정보를 이용한 분포를 통해 

생산계획을 만들었으며, 폐기가 많은 제품들을 완전 

MTO 방식으로 생산하여 폐기물 수를 줄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특정 제품을 MTO 방식

으로 만듦으로 늘어난 리드타임으로 인해 생기는 영향

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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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health fiel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by analyzing the variables that are 

judged to affec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grit 

and resilience are variables indicating 

meaningful explanatory power, and it is thought 

that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grit and resilience in the future.

1. 서론

2017년 131만여 명이었던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는 

2019년 151만여명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

년 158만여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021년에는 172만 

9,000여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젊은 층의 우울증, 불안

장애 환자가 두드러졌고 20대 환자는 2019년 19만 

6,768명에서 지난해 2021년에는 28만 99명으로 

42.3% 늘었다. 이러한 원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학생

들은 2년간 비대면 수업으로 고립되었고 취업 경쟁은 

코로나19 생활을 고려치 않고 더욱 치열해졌다[1].

대학의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처에 

취업을 하는 것이고 이는 대학에서의 학문 연구와 함께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진로준비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와 관련해 

건강분야 전공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열정, 인내, 극복 

등과 연관하여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건강관련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그리고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 

등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에 

참여하고자 동의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공은 간호학, 보건행정학, 스포츠재활 전

공 대상으로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조사를 실시하

였다.  

Table 1. Research subject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Ratio

Grade

1 22 9.5

2 98 42.4

3 47 20.3

4 64 27.7

Major

Nursing 65 28.1

Health 

administration
72 31.2

Sports 

rehabilitation
94 40.7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진로준비행동은 Kim[2]의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기초로 인터넷 관련 문항을 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과 연관된 변인으로 학업 

그릿, 회복탄력성을 선택하였다. 학업 그릿은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3]의 Grit-Original 

척도를 바탕으로 노력의 지속성, 흥미의 일관성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회복탄력성은 

Duran[4]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건강분야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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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

첫째, 자료분석은 빈도분석과 문항분석을 위해 서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자료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

증을 위해 최대우도와 사각회전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

째,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합성점

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학업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건강분야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그릿의 관

계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릿의 2개 하위요인 

즉 노력의 지속성, 흥미 일관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진

로준비행동의 3개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

과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건강분야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회복탄력성

의 관계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복탄력성의 3개 

하위요인 즉 긍정성, 사회성, 통제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의 3개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그릿과 회복탄력성

건강분야 전공 대학생의 그릿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릿의 2개 하위요인 즉 

노력의 지속성, 흥미 일관성을 독립변수로 회복탄력성

의 3개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

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건강분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로서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학업 그릿, 회복탄력성은 의미 

있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향후 그릿, 회복탄

력성과 연관된 변인의 분석을 통해 진로준비 행동에 긍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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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dherence to the 

8-5-2-1-0 guidelines for obesity prevention and 

obesity. 2019 The Youth Risk Behavior 

Survey(KYRBS) self-evaluation surveys of 57,303 

students were used. Non-parametric statistics 

(The Kruskal-Wallis test) and post-hoc 

comparison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 with no goals in 8-5-2-1-0 

and other groups, as well as the group with one 

goals and other groups. Therefore, schools 

should consider two or more goals in 8-5-2-1-0 

guidelines to prevent youth obesity.  

1. 서론 

청소년 비만 문제는 최근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1]. OECD 보고서에 따

르면 한국은 스위스와 함께 2030년까지 가파른 비만율 

증가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실제 국내 청소년들의 비만

율을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 그러나 

현재까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

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가이드라인은 7560+ 정도

에 불과하며 심지어 이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상당하

다[3]. 미국의 경우 5-2-1-0라는 대표적 건강 가이드

라인이 존재하며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흡한 편이다. 5는 하루에 

다섯 번 이상 야채와 과일 섭취, 2는 하루에 두 시간 이

하의 TV 및 컴퓨터 시청, 1은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운

동, 마지막으로 0은 지난 일주일 간 설탕이 함유된 음

료를 마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4]. 그러나 이는 미국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건강 가이드라인

이라는 제한점에 의해 한국형 건강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수면을 뜻하는 8을 더한 

8-5-2-1-0 건강 가이드라인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5]. 

그러므로 본 연구는 8-5-2-1-0의 건강 가이드라인 요

소와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

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한국형 건강 가이드라인을 확립

하는데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8-5-2-1-0 건강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충족했는지와 

청소년들의 비만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는 전국 중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중 자기 기입식 온라인 조사

를 완료한 57,303명이며 그중 본 연구를 위한 문항을 

모두 완료한 50,445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보

다 자세한 정보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Participant demographics

gender N(%) BMI(mean±SD) BMI≥25(N,%)

Boys 26,014(51.6%) 21.92±3.87 5,407(20.8%)

Girls 24.431(48.4%) 20.72±3.05 2,341(9.6%)

Total 50,455(100%) 21.34±3.55 7,748(15.4%)

2.2 연구 도구

질병관리청의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8시간 이상 수면 여부, 5번 이상의 야채, 채소 

섭취 여부, 2시간 이하의 TV 및 컴퓨터 시간 여부, 1시

간 이상의 신체활동 여부, 그리고 지난 일주일 간 설탕이 

함양된 음료 섭취 여부를 확인하였다. 비만율은 연구 참

청소년 건강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와 비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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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작성한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2.3 분석 방법

분산 분석(ANOVA)에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

함에 따라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 분석 방법

을 이용하였다. 또한 사후 비교분석(post-hoc 

comparison)을 통해 각 그룹별 비만율 차이가 발생하

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3. 연구결과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8-5-2-1-0 가

이드라인의 각 요소들을 모두 충족한 청소년들은 0.1%

에 불과하였다. 반면 어떤 요소들도 충족하고 있지 못

한 청소년들은 무려 32.4%를 보였다.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Adherence to 8-5-2

-1-0 guideline and BMI

n % BMI

8-5-2-1-0 
Guideline

(8) Sleep duration 12,807 25.4% ·

(5) FV consumption 1,543 3.1% ·

(2) Screen time 27,426 54.4% ·

(1) Physical activity 3,230 6.4% ·

(0) SSB consumption 2,248 4.5% ·

Adherence 
to 

8-5-2-1-0 
Guideline

Met four guidelines or 
more 468 0.8% 20.79

Met three guidelines 1.353 2.7% 20.90

Met two guidelines 8,255 16.4% 20.95

Met one guideline 24.038 47.7% 21.38

Met zero guideline 16,311 32.4% 21.53

또한 8-5-2-1-0 가이드라인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

한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평균 21.53이었으나 모두 충

족한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평균 20.79로 유의하게 더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사후비교분석 결과 8-5-2-1-0 가이드라인의 요소 

중 단 한 개도 충족하지 못한 그룹은 나머지 그룹에서 

모두 비만율에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으며, 마

찬가지로 요소 중 1개만 충족한 그룹도 나머지 그룹들

과 비만율에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을 충족한 그룹부터는 다른 그룹들과 비만율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논의 및 결론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가이드라인은 그

동안 신체 활동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비만에 영

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의 증가 뿐만 아니라 영양, 좌식 행동 등과 같은 요

소들의 중요성도 함께 다뤄져야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8-5-2-1-0 가이드라인의 다섯 가지 

요소들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만율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다

시 말해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8-5-2-1-0 가이드라인

의 요소들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은 충족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학교 및 보건소는 청

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된 건

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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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d to grasp the latest 

research trends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we collected data using scopus DB, refined 

the collected data, and analyzed it through the 

R section. In this research, I was able to grasp the 

latest research trends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ields of social sciences and business.

1. 서론

구글의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뜨거워지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 이후

에 MS의 테이, IBM의 왓슨, 네이버의 클로바 등 다양

한 인공지능 플랫폼 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AI강국을 위해 2022

년까지 2조 2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IP5 특허청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 접수한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11.7% 증가하여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증가세가 컸다. 

특히나 한국의 상황은 원천기술은 부족하지만, 응용 연

구를 중심으로 많은 기술적인 국가 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AI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도 중요하고 응용연구

를 통한 기술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항에 처

해있다. 특히 산업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기

술 개발 동향인 특허, 실용신안 등의 연구를 파악하는 것

도 중요하다[1]. 그러나 국내외 연구자들의 인공지능과 관

련된 중요한 학술 연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OPUS DB에서 인공지능

과 관련된 주요 연구 분야 및 동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다트머스 

대 컴퓨터 과학자인 존 매커시가 1956년 다트머스 학

술대회에서 처음 그 용어가 등장을 하였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어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지, 학습,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지능을 의미한다[2]. 

Park et.al.(2018)은 4차산업혁명의 연구동향을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수행을 하였다. 분석결과, 4

차산업, 제조, 임베디드 시스템, CPS 순으로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3]. Ko 

et.al.(2018)은 Open Science에 대한 연구동향을 

Scopus DB를 통해 파악을 하였다[4]. 분석결과, data, 

open, research, system, science 순으로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Park et.al.(2018)

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보안에 대한 연구를 텍스트마이

닝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5]. 

3. 연구방법 및 절차

데이터는 SCOPUS DB에서 주제를 “artificial 

intelligence”로 검색을 한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정

제 과정을 거쳐 분석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이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Fig. 1. Research Method and Procedure

이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 2011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 SCOPUS DB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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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로 설정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

터는 정제과정을 거쳤으며, R과 KoNLP를 통해 우선순

위를 도출하였다.

4. 분석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총 18,296개로 세부 주제 분

야별(상위 10개)로 나누면, Computer Science 분야가 

9,910개, Mathematics 분야 5,384개, Engineering 

분야 5,218개, Medicine 분야 2,028개, Social 

Sciences 분야 1,429개, Materials Science 분야 765

개, Physics and Astronomy 분야 727개, Energy 분

야 726개, Arts and Humanities 분야 700개, 

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분야 676

개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Result of trend on 2011~2019

2015년도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using 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도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application, 

methods, prediction, model, approach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에는 intelligence, 

artificial, using, techniques, prediction, 

application, research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based, application, using, model, data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도에는 intelligence, 

artificial, based, data, learning, prediction, 

machine, technology, international, model and 

human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분석 결과, AI, data, learning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AI기술을 황용하는 Social 

Sciences와 Business 분야에서의 중요도를 파악했다

는 점이다. 향후 인공지능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에는 사람 수준까지 발전을 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SCOPUS DB를 통해 

Social Sciences와 Business 분야에서의 AI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이 기술, 특허 등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ocial 

Sciences와 Business 분야를 중심으로 AI에 대한 최

근 9년 동안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 

R&D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scopus 학술 데이터 중에

서 1,003개만을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다. 또한 다양한 분석 방법과 DB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학술 DB를 활용하

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석 기법인 네트

워크, 키워드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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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reate a late-night bus route during competit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For this purpose, we 

extracted and analyzed the number of 

passengers getting on and off the bus routes in 

the late-night hours of Daejeon, the number of 

stops, etc., and created four optimal routes.

1. 서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복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

어주는 대중교통의 필요성은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심야 시간대의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

구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심야시간에 버스운행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전시의 경우에는 심야버스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4개년 1~4월 시내버스 이용자 수(환승이용 포함)

는 △2019년(4746만 6449명) △2020년(3384만 8861

명) △2021년(3426만 6274명) △2022년(3584만

6004명)으로 2020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1]. 

위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종료와 함

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막

차시간은 23시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심야버스가 운행 

중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대전시의 경우에는 심야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

한 비용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용객들의 수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택

시업계의 반발이 있어 당분간 심야버스 도입 계획이 없

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 시내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타 지역 심야버스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전시내 심야버스 4개의 노선도

를 작성하였다.

2. 관련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야버스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

의 심야버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통

신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도시경제 활

동도 24시간 체재로 바꾸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더

욱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2].

유사한 연구로는 김근원외(2016)의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연구로 서울시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 혼

잡도를 개선하여 시내버스와 연계를 제시하였으며, 실

제로 지하철 8호선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 출근 전용 무료 급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3].

3. 데이터 분석 및 절차

데이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정제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다. 이후 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의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ggmap을 통해 시각화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3.1 데이터 선정 기준

교통 데이터 DW 시스템에서 기간을 2022년 3~4월

로 한정하고 22시 - 24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총 

126개 노선 (교통데이터 DW 시스템 기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72개 노선을 분석데이터로 한정하였다. 

제외 기준은 데이터 평균값 100 이하, 데이터 부재 

등이 있으며, 제외 노선 개수는 54개이다. 승차+환승, 

하차, 중복되는 정류장 등의 데이터 정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전 심야버스 노선 신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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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분석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R과 RStudio를 활용하였으

며, 관련 패키지들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소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Fig. 1. Data Analysis Source

구글맵으로 유동 인구 밀도 시각화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 대전시 버스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을 

ggmap을 활용하여 시각화 하였다.

Fig. 2. GGmap Visualization

4. 분석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 초록색(23번), 

빨간색(24번), 파란색(27번), 갈색(29번)의 가지 노선을 

제안하고자 하며, 주요 환승지점으로는 대전역, 둔산동, 

유성온천역을 설정하였다.

23번 버스의 경우 총 거리는 23.35km이고 총 시간

은 1시간 11분(시속 20km 기준)이며, 순환형버스이다. 

24번 버스는 총 거리가 24.11km, 총 시간은 1시간 13

분(시속 20 km 기준) 걸리고, 27번 버스의 총 거리는 

27.44km, 총 시간은 1시간 23분(시속 20km 기준)이 

걸린다. 29번 버스의 총거리는 29.7km, 총 시간은 1시

간 30분(시속 20km 기준)이 걸린다.

Fig. 3. 4 Bus Route Map

23번 버스의 예상 노선도는 다음과 같다.

Fig. 4. 23 Bus Route Map

5. 결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대전의 심야버스 노

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출된 4개의 노선을 통

해 대전 시민들의 편의성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

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3월~ 4월 중22~24시 데이

터로 비교적 적은 데이터 활용하였기 때문에 심야택시 

이용량과 통신사별 통화량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

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유용한 노선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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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ve ESG image factors of 

startups using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prepare prospective founders for the external 

and internal requirements for successful 

startups and to positively improve the 

education and preparation of prior learning. 

provides a solution. The MZ generation, who 

are preparing to start a business across the 

country, are identified in the order of business, 

support, business and society, investment, and 

management, suggesting careful consideration 

of key keywords in preparation for start-up. For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we believe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e the positive impact 

of ESG startups by designating key keywords as 

variables and conducting correlation between 

control and mediating effect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1. 서론 

ICT(정보통신기술)는 컴퓨팅, 데이터 관리, 인터넷 

등과 관련된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용어로, 

이기술은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여 전 세계인

이 상호작용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에 접근할 

수있는 새롭고 빠른 대안을 제공한다[1].

2. 이론적 배경 연구 

2.1 4차산업혁명의 의의와 이미지

4차산업혁명은 ICT를 기반으로 IoT, Cloud, 

BigData, Mobile, AI, Blockchain의 핵심기술을 통

해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물리

적 또는 생물학적 모든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기술

과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

는 초지능, 초연결, 초 융합의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미지란 사물이나 사람의 개성과 본질이 다양한 통

찰과 연상을 통해 사고하고 인식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

의 가치관과 패러다임 등에 의해 규정이 정해진다. 어

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감각적 인식과 심

상의 느낌으로 구체적인 이미지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

는 시각적이고 개념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지는 이

처럼 마음속에 그려지는 영상이지만 사람의 태

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미지는 더 나아가 다른 행동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대표이사의 이미지와 

벤처기업 이미지는 특히 현대 기업에서 관심을 크게 가

지게 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2].

2.2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

로 데이터의 보관 분석 최적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를 넘어서는 매우 큰 데이터로서 다양한 조율의 매우 

큰 데이터로부터 전략적으로 주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데이터의 초 신속 초 정확 초 안전하게 모으고, 찾아내

며, 분석하도록 지원 가능토록 고안된 4차산업혁명시대

의 기술로서 보통 수십에서 수천 TB(테라바이트) 이상

의 매우 큰 크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생성, 유통 소비가 매우 신속

한 시간 단위로 변화되어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와 분석

이 쉽지 않은 데이터의 집합이다.

거시적 트렌드의 동인은 사회 구성원들 변화의 총량

이라는 점에서 소셜미디어 등에 나타난 개인의 언어적 

집합체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 변화 흐

름을 이해하고 유의미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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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oT Bigdata analysis

3. 연구 방법

세계에서 수집되는 대부분 데이터는 분석에 부적합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불안전성(incomplete)으

로 일부 특성이나 값 손실 혹은 기록이 되지 않기에 불

필요한 데이터(noise)의 오류(error) 혹은 이상치

(outlier)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에 적합한 형태의 데

이터를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함.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 변환을 위해서는 첫째 데이터 

전처리(Data cleaning)로서 데이터에서 손실된 값을 

채우거나 이상치를 제거하고 오류 평활화(smooth) 혹

은 비일관성 해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간법(interoperation)과 binning 

method 기술 등이 있다.

둘째 데이터 융합(Data Integration)으로서 다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터 생성과 중복 데

이터(redundant data) 제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

키마 융합(Schema Integration)과 상관분석 기술 등

이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변환(Data Transformation)으

로 기존 데이터의 전체 값은 새로운 값으로 대처한다. 

예를 들어 정규화(normalization), IPE(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 기술 등이 있다.

4. 결론

파이선은 컴퓨터 그래픽 사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

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사용자가 컴파일을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으며 한 줄 단위로 실행되어서 사용

자가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선에서는 다양한 라이브러

리를 사용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4].

창업에 긍정적 ESG이미지 분석을 파이선 빅데이터 

워드 클라우드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Fig. 2. Python ESG imagery result

본 연구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MZ

세대는 기업, 지원, 사업 및 사회, 투자, 경영 등의 순으

로 확인되어 창업 준비에 핵심 키워드를 신중히 고려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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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time poverty experienced 

by tourists on the quality of tourism due to 

changes in the tourism service system according 

to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관광서비스시스템이 변화하

여 관광객이 겪는 시간 빈곤감이 관광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시간 빈곤감(time poverty)’에 우울하다는 호

소가 많다[1]. 예를 들면 시간 빈곤의 느낌은 삶의 만족

감, 긍정성, 그리고 마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더불어 창의성, 업무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마저 떨어뜨린다는 결과도 있다[2-4].

새로운 기술이 1분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줄 

때 그 서비스가 있는 플랫폼으로 큰 쏠림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라 생각

된다. 반대로 서비스가 지체될 때 소비자는 불편함을 

넘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그래서 서비

스 민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나를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생각한 것 이상의 기다림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여, 특히 자신

의 가치를 무시한 것으로 느낀다고 분석했다[5].

일반적 상황에서 과도한 기다림은 큰 스트레스로 작

용한다. 기다림과 관련된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성수기

의 항공 및 교통수단, 그리고 숙박시설 예약, 관광지 교

통체증으로 인한 기다림, 놀이시설 등에서 탈것 대기 

스트레스다. 이러한 것이 도(度)를 넘어서면 마음이 번

아웃(burn out)되어 관광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증

까지 찾아오는 때도 있다. 심지어는 분노 반응 등 감정

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관광객이 겪는 시간 빈곤감으

로 인한 초조와 긴장, 불안과 함께 상당한 마음의 시간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간 

빈곤감이 찾아오고 관광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

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관광서비스 시스템의 변화엔 공

론화 과정 및 시범 서비스 기간 등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관광서비스 시스템 변화에서 신뢰라는 요소도 

만족에 중요한 축이지만, 시간과 관련된 효율에 문제가 

생긴다면 관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외식산업에서 메뉴 주문시 대기 시간에 차

이가 크게 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음식 주문시간하고 나서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면 만족도는 물론 식당 재방문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관련 연구

2.1 시간 빈곤감의 개념

“시간 빈곤”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연구는 

Vickery(1977:.29)이다[6]. Vickery(1977: 27-48)는 

돈(소득)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빈곤의 척도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였다. Vickery(1977: 29)는 소득 

빈곤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이용 가능한 시간이 

가구가 빈곤하지 않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만큼의 시간

이 없는 것을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시간 빈

곤선은 절대적 개념의 소득 빈곤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가구의 시간과 소득이 모두 빈곤할 경우

에만 빈곤한 가구로 판단하였다[7]. 이 연구들은 효용과 

관광서비스시스템 변화에 따른 시간 빈곤감이 관광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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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개념에 시간을 도입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개인의 효용, 개인의 빈곤이 아닌 가구당 합산된 효용

과 빈곤을 측정함으로써 가구원 간의 시간 배분의 정도

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후 시간 빈곤의 정의는 소득 빈곤의 정의가 다양

한 것처럼 시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노동시

간, 자유시간, 재량시간 등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그중

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자유시간의 부족[8]을 시간 빈곤

으로 보았다. 시간을 크게 4가지(필수시간, 유급 노동시

간, 무급 노동시간, 자유시간)으로 나누었으며, 자유시

간은 24시간에서 유급 노동시간, 무급 노동시간, 필수 

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으로 정의하였다[8-12]. 이때 

유급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부업시간, 통근시간을 포함

한 전반적인 소득 활동 시간을 포함하며, 무급 노동시

간은 요리하기, 청소하기와 같은 가사노동시간과 자녀 

돌봄(씻기기, 재우기, 등하교 돕기, 공부시키기 등) 시

간, 자녀 이외의 돌봄 시간을 포함한다. 필수 시간에는 

개인위생, 식사 시간과 같은 시간이 포함된다[7,8,10].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최근 관광객들의 여가 시간과 관련하여 

관광서비스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시간 빈

곤감이 ‘관광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

였다. 특히, 관광서비스 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른 시간 

빈곤선의 개념을 이용하여 시간 빈곤자들을 식별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 빈곤층과 중산층, 고소득층의 ‘관광

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소득 빈곤층과 중･고소득층 사이에서 뚜렷

하게 나타났다.

4. 결론

소득 빈곤층은 필요에 의해 관광서비스 시스템을 이

용하는데,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관

광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관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수준

의 관광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광의 질’이 나빠지는 유인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득 빈곤층의 경우 임금상승이 관광 공급을 

견인할 수 있지만, 중･고소득층처럼 일정 수준 이상 임

금이 상승한 후에는 임금이 관광 공급을 늘리는 데 주

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결국 근로자에게 여행비용 지원의 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계층별로 관광서비스 시

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 시간빈곤감에 상대

적으로 시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관

광객과 소득수준이 높은 관광객 간에는 각각이 느끼는 

현재의 관광의 질과 이상적인 관광 활동 및 서비스 수준

이 다를 수 있는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따

라서 관광객의 소득 수준에 따른 시간 빈곤감 및 이와 

관련한 관광의 질 향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

계층별로 나누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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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factory construction, 

recognized as a survival strategy for the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y,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convergence and 

convergence of technologies. Smart factory 

technology is evolving from vertical integration 

of factory automation to horizontal integration 

of value chains. Therefore, a step-by-step 

construction strategy is needed according to the 

evolution of technology. For this, it is necessary 

to first conduct a level diagnosis to accurately 

grasp the current level, and to set the direction 

and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according 

to the horizontal perspective of the value chain 

suitable for each business environment.

1. 서론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구현 기술 또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공장은 기존의 제조 공정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제조

기계 및 설비와 생산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

어 새로운 사업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이유는 각 공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데이터 기

반의 운영 체계” (Data Driven Operation)를 갖춤으

로써,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파악이 가능해지고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숙련된 기능공들의 노하우를 형상화 함으로서 

누구나 쉽게 공정에 적응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상황들을 원격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현재 스마트 공장의 기술은 제조 현장의 다양한 센

서들과 장비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

지능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적용되어 스스로 진

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단순히 제조 공정에만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개발, 유통, 물류, 경영, 관리

까지 제조 공장의 전 업무에 ICT기술이 적용되어 생산

성, 품질, 고객만족도, 원가 절감 등의 다양한 전략 목

표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할 전

망이다.

2. 스마트공장추진의 접근방법과 단계적 추진방안

2.1 스마트공장추진의 접근방법

스마트 공장의 기술은 공장자동화의 수직적 통합에

서 가치사슬의 수평적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연

구개발, 계획, 생산, 물류, 유통, 고객서비스와 같은 가

치사슬의 수평적 통합과 ICT 기술발전에 따른 장비자

동화, MES, ERP,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수직적 

통합으로 접근 방법이 있다.

Fig. 1. Vertical/Horizontal Approach of Smart Factory

2.2 스마트공장의 단계적 추진방안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위하여 먼저 제조업체들은 

각자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야 한다. 스마트 공장 수준 진단에 따른 단위 레벨은 아

래와 같이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 공장들이 ICT 미적용 

단계로 일부 관리자들이 엑셀과 같은 업무용 프로그램

국내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성공적인 추진전략

임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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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실정이다.

둘째로, 기초 수준 단계에서는 일부 전산화를 이루어 

기초적인 ICT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이력 관리가 가능

한 단계이다. 즉, 바코드를 활용하여 제품 관리가 이루

어지고 일부 제조 공정에서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

능하다.

셋째로, 중간수준 1단계로 IT기반 생산관리가 가능

한 단계이다. 설비와 자재간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하

고 각 공정별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 단위 공정이 아닌 

공정 전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단계이다.

넷째는, IT기반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단계로 중간

수준 2단계라고 한다. 설비, 자재, 인력, 방법과 환경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단계로 제어 자동화, 

공정의 실시간 의사 결정 및 통제가 가능한 단계이다.

마지막, 고도화 단계는, IoT나 CPS(Cyber Physical 

System) 기반 맞춤형 유연 생산이 가능한 단계이다. 지

능형 공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지멘스나 GE

의 공장을 고도화 단계로 보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수준진

단을 실시하여 현재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사업환경에 맞는 가치사슬의 수평적 관점에 따라 방향 

및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을 설정한다.

첫째,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마케팅정보, 제품기획, 

설계, 도면관리, 원자재관리, 일정관리,정보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대책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생산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생산기술 규격관리, 

생산계획, 생산정보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셋째, 생산 단계에서는 자재공급, 수입검사대책, 입출고 

정보관리, 재고관리, 생산오더, 자재보급관리, 생산공정

투입계획, 인력관리, 검사정보관리, 완제품 정보관리 등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유통물류 단계에서는 물류 정보관리, 물류수요

예측, 재고계획, 주문관리, 고객정보관리, 공급사슬관리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재고관리를 위하여 입출고 정

보, 재고위치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고객서비스 단계에서는 고객기본정보 및 판

매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관리 대책 및 마케팅정보 활

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신제품 기획 

및 사전 서비스 대책을 수립한다.

Table 1. Step-by-step implementation plan of 

smart factory

3. 스마트공장추진시 성공적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도입시 성공적인 추진전략은

첫째, 기업규모가 아닌 제품개발 단계별 관점에서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서 스마트 공장 도입을 추진할 경우 대기업 대비 저렴

한 가격 및 저품질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사의 프로세스에 호환되지 않

을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적

합성을 우선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

전진단에 기초한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필요하다 

즉,  ‘사전진단 → 계획수립 → 솔루션 구축 → 사후관

리’ 등 단계별 맞춤형 구축 전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서는 기업별 도입 목표 및 실행을 위한 사전 컨설팅이 

중요하다  현행 양적 지원 전략에서는 범용적 패키지 

구축 사례가 많아 기업의 목표와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

고, 도입효과가 높지 않다. 독일의 예를 들면  기업의 

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 도입수준 

자가진단 모델을 개발하여 플랫폼을 통해 진단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스마트공장구축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자

원 활용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

업별로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개선 등 스마트공장 도입

의 목표가 다르므로 각각의 목표 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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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집중하여 스마트공장 기술을 선택적 점진적으

로 도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넷째, 중소 제조업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시급하다. 

기업 현장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내부 운영 

인력의 디지털 역량수준이 디지털 전환의 성패를 좌우

한다. 스마트팩토리 도입 · 운영 성공의 열쇠는 운영인

력이 공정 및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공정

의 지능화에 대한 이해와 설계 능력이 중요하다. 중소

기업의 경우 제조, IT, 지능화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인

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입 희망 기업은 재직자 

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여 성공적 구축 및 안

정적 운영을 위한인적기반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전

문교육은 스마트공장 도입 진행단계별(전/중/후)로 구

분하여 필수과정을 지정하고, 교육대상 또한 운영실무 

담당자뿐 아니라 중간관리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 도입 중 교육은 반드시 현장 중심의 교육(OJT)을 

의무화하여 이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입 후 실

행단계에서는 기 구축된 시스템의 고도화(지능화)에 초

점을 둔 교육을 지원조건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국내 제조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되는 스마트 공

장구축은 기술의 융·복합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스마

트 공장의 기술은 공장자동화의 수직적 통합에서 가치

사슬의 수평적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계획, 생산, 물류, 유통, 고객서비스와 같은 가치사슬의 

수평적 통합과 ICT 기술발전에 따른 장비자동화, MES, 

ERP,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수직적 통합으로 접근 

방법이 있다  따라서 기술의 진화에 따른 단계적 구축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

준진단을 실시하여 현재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자의 사업환경에 맞는 가치사슬의 수평적 관점에 따라 

방향 및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

지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공장추진시 성공적인 추진전략은 기업규모가 

아닌 제품개발 단계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며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전진단

에 기초한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필요하다. 스마

트공장구축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하며 중소기업현장의  디지

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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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Instagram 

advertisements has been highlighted as the 

number of Instagram active users has increased, 

this study shows the effect of the type of appeal 

for Instagram advertisements on the value of 

mobile advertis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mobile advertising valu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duct involvement.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MZ 

generation that mainly uses Instagram and 

analyzed with SP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value of mobile advertisements perceived by 

consumers is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advertisement appeal for Instagram 

advertisements, and if the value of mobile 

advertisements is high, the preference for 

Instagram advertisements is expected to be high. 

Therefore, unlike traditional advertising 

methods, Instagram advertising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impact on mobile advertising 

value than rational advertising appeal regardless 

of product involvement. Therefore, when 

producing Instagram advertisements, advertisers 

actively utilize emotional advertising appeals in 

advertising copies to increas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1. 서론 

메타 산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자 수

가 2021년 12월 기준 20억명을 넘어섰다. 월간 활성자 

수가 10억명을 넘어선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치솟는 인기는 광고주들에게 광고에 대

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광고를 대체하는 인스

타그램 광고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

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보여준다. 광

고에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하도

록 메시지를 광고표현에 활용하는데 이를 광고소구라 

한다. 본연구는 인스타그램광고의 광고소구 유형이 모

바일광고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인스타그램광고에 대한 

선호도, 제품 선호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2. 본론

광고소구란 소비자에게 심리적 효과를 내기 위해 광

고표현에 활용하는 실증적 기술이며 광고 수신자인 소

비자에게 광고 또는 광고되는 제품이나 브랜드에보다 

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광고소구 유형에는 이성적 소

구와 감성적 소구가 있는데 이성적 소구란 논리적인 광

고메시지로 소비자의 지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광고표

현법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한 소구

방식을 말하며, 정보제공소구라고도 한다. 감성적 소구

란 소비자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소구 또는 소비자의 감

정을 통해 구매을 유도하는 광고표현 기법으로 소비자

의 감정 또는 정서를 자극하여 제품에 대한 관심 또는 

구매의도를 유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광고가치모델(advertising value model)은 “광고의 

상대적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된

다[1]. Ducofe의 프레임워크는 오락성, 정보성, 짜증 

등이 광고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가치요소라는 것을 

발전시켰으며 또한 Brackt와 Car(2001)는 신뢰성과 

같은 추가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Ducofe의 모델을 검

증하고 확장했다.

정보성(informativity)은 소비자의 실용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신 정보 및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

인스타그램광고의 광고소구유형이 모바일광고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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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2]. 오락성

(entertainment)은 소비자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광고의 호감도를 말한다[3]. 신뢰도(credibility)

는 “소비자가 광고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주장을 신뢰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별하는 정도”로 정의된다[4]. 광고

가치모델은 웹광고, 모바일광고 및 소셜미디어 광고 등 

여러 맥락에서 적용되어 왔다. 모바일 광고에서도 마찬

가지로 이성적소구는 정보를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제품 특성

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호소하는 광

고소구이다. 고객들은 수신된 콘텐츠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내용을 더 믿게 된다. 

감성적소구는 제품의 사용동기가 가치표현, 상징적 

경험 등 주관성에 기초하고 있다. 

H1 광고소구유형(이성적 vs. 감성적)에 따라 모바일

광고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이성적 광고소구는 감성적 광고소구보다 정보

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H1.2 이성적 광고소구는 감성적 광고소구보다 신뢰

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H1.1 감성적 광고소구는 이성적 광고소구보다 오락

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태도는 정신적 평가 후 특정 아이디어나 대상을 선

호하고 싫어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전망으로 정의된다. 

광고가치의 신뢰도는 종종 기업 신뢰도 또는 고객의 요

구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

는 정도에 영향을 준다.

광고가치의 신뢰도는 고객평가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운 광고는 수신자

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

H2 모바일광고가치는 인스타그램광고에 대한 선호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정보성은 인스타그램광고에 대한 선호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신뢰성은 인스타그램광고에 대한 선호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오락성은 인스타그램광고에 대한 선호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인스타그램광고에 대한 선호도는 제품의 선호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제품의 선호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5 모바일 광고가치는 광고소구유형(이성적 vs. 감성적)

과 인스타그램광고에 대한 선호도를 매개할 것이다.

H6 인스타그램광고에 대한 선호도는 모바일광고가

치와 제품의 선호도를 매개할 것이다.

H7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광고소구유형(이성적 vs. 

감성적)과 모바일광고가치를 조절할 것이다.

Fig. 1. The research model 

  3. 결론 및 시사점

인스타그램광고는 전통적인 광고방식과 달리 제품의 

관여도에 관계없이 감성적광고소구가 이성적 광고소구

보다 모바일광고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므로 광고 담당자들은 인스타그램광고를 제

작할 때 광고카피에 감성적 광고소구를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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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SG perceptions of companies in 

the Gumi region. The survey is analyzed to help 

local companies manage ESG.

1. 서론 

2020년을 전후로 기업 경영에서 ESG가 큰 화두로 

떠올랐으며, 그 이전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

적인 지표가 평가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와 고객의 ESG요구가 증대되고, 기

업의 신용평가에도 ESG가 반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ESG가 기

업경영에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ESG관련 지역 기업의 인식도 및 대응정도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지역별·산업별 지원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미지역 ESG 인식조사를 위하여 2022

년 10월 중 구미의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미 지역을 설문조사 대상

으로 설정한 것은 대도시의 기업들의 ESG인식 조사는 

실시된 적이 있으나 구미와 같은 중소도시의 ESG인식 

조사는 실시된 바 없으며, 특히나 산업단지공단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하였다.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와의 지역별/산업별 비교를 통하여 구

미지역의 ESG경영에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3. 실험결과

구미 지역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산업별 유의미한 차이점

을 보여주었다. 

4. 결론 및 시사점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하다. 지역별·산업별 인식의 차이는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중소기업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ESG경영 정보 

제공 및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산업별 ESG인식에 대한 정도가 다르다는 점

에서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

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역별·산업별 인

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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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mobile apps is 

increasingly interesting to study in relation to 

brands. This research tries to study this 

relationship by (i) examining the impact of 

transactional branded app both of 

non-transactional and fully transactional on 

brand risk, brand involvement, brand trust, (ii) 

analyzing the impact of brand risk, brand 

involvement, brand trust on brand attitude at 

the end. This study also adding functional and 

emotional of customer when they use the 

mobile apps as a moderation variables. 

1. Introduction

Mobile devices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customers’ daily life and an important tool to 

express themselves (Bellman, et al., 2011). They 

act as important communication medium for 

customers who are spending more time on 

these devices than surfing the web (Kim, et al., 

2013). Recently, the development and use of 

branded mobile apps have added to the 

increased utility of these devices. It has been 

reported that increased demand of mobile 

services can partially be attributed to the desire 

to use specialized apps (West and Mace,2010). 

These apps are important both for marketers 

and consumers. 

Brand involvement 

In marketing research, many researchers 

argued that involve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umer behavioral intentions. (Chen & 

Tsai, 2008; Huang, Chou, & Lin, 2010; Kim, 

2012). Involvement was developed in consumer 

behavior and can be defined as: the perceived 

personal importance or interest consumers 

attach to the acquisition, consumption, and 

disposition of a good, service, or an idea 

(Mowen & Minor 1998). 

Brand Trust

A brand is a trust mark for all intangible 

trust-generating activity, and absent human 

touch, it can be a symbol of quality and 

assurance in building trust (Keller, 1993; Bart, et 

al., 2005). The importance of the trust construct 

has already been demonstrated in sustaining 

buyer and seller relations (Chow and Holden, 

1996; Amine, 1998; Morgan and Hunt, 1994; 

Bart et al., 2005; Agustin and Singh, 2005).

Trust can be defined as a consumer's confident 

beliefs that he or she can rely on the seller to 

deliver promised services, whereas a relational 

value can be defined as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enjoyed versus the cost incurred 

in the maintenance of an ongoing exchange 

relationship (Agustin and Singh, 2005). The trust 

in the purchased brand may be viewed as 

leverage of its credibility, which in return may 

reinforce the consumers' repeat buying 

behavior (Amine, 1998).

Brand attitude

Brand attitude is one of the most researched 

area in marketing because of its ability to 

predict consumer’s actions and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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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ng to brand. About 50% of the variance in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s can be 

explained by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Schaller and Malhotra, 2015). Brand attitude 

has generally been understood as consumers' 

summary evaluation of some degree of 

“goodness or badness” towards the brand (Eagly 

and Chaiken, 1993). This conceptualization is 

based on the expectancy– value model; where a 

consumer’s attitude toward a brand is shaped 

by the value delivered by brand attributes and 

the strength of attitude is influenced by the 

strength of beliefs about the attributes 

associated with brand.

Fig. 1. Figure 1. Research Model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developed on 

the research model and literature review. 

l Hypothesis 1

H1. Product features with a branded app is 

positively related to brand risk.

H2. Product features with a branded app is 

positively related to brand involvement.

H3. Product features with a branded app is 

positively related to brand trust.

H4. Brand risk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brand attitude. 

H5. Brand involvement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brand attitude. 

H6. Brand trust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brand attitude. 

References

[1] G. Svensson, “A generic conceptual framework of 

interactive service quality”, Managing Service 

Quality, pp.267-275, 2003.

[2] C. Grönroos, “Service management and 

marketing”, A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pproach, 2nd ed., New York: 

Wiley, 2000.

[3] A. Parasuraman and V. A. Zeithmal, and L. L. 

Berry, "Problems and strategies in service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Vol.49, 

No.2,pp.34-46, 1985.

[4] G. L. Shostank, “Breaking free from Product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Vol.41, April, 

pp.73-80, 1977.

-50-



Abstract It has been identified that retailers 

are using scarcity messages in their promotion 

strategy to influence customers’ perception and 

purchase behavior. However, the effect of 

scarcity seems to not only has a positive impact 

but also has the dark side on customer side, 

aggression behavior. This research tries to study 

of both sides by (i) highlighting the impact of 

scarcity on aggression through perceived threat 

and perceived powerlessness as the negative 

side of scarcity, (ii) discovering the impact of 

scarcity on brand attachment through brand 

jealousy, (iii) and examining the impact of 

scarcity message onto purchase intention at the 

end. Furthermore, this research also compares 

the impact of two types of scarcity messages 

namely limited-time and limited quantity. 

1. Introduction

In term of increase income and create a 

valuable brand perception, firms are using 

scarcity message in their promotion. Previous 

research has witnessed that scarcity promotions 

result in positive evaluation of the product and 

services and these products are perceived more 

valuable by the consumers (Lynn, 1992; 

Verhallen & Robben, 1994). Two types of 

scarcity messages are commonly employed in 

practice: limited-time and limited-quantity 

(Cialdini 2008). In a limited-time scarcity (LTS) 

message, the offer is made available for a 

predefined period, after which the offer 

becomes unavailable. In a limited-quantity 

scarcity (LQS) message, the promotional offer is 

made available for a predefined quantity of the 

product. Since these desirable resources are 

limited in time or quantity, this triggers the 

competition and aggression among consumers 

to obtain that (Hagmann & Mulugeta, 2008; 

Harvey 2009; Reuveny, 2007). However, scarcity 

message also generates a valuable impact to the 

brand. In the literatur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ealousy would be compelled to 

appear when a person feels that the relationship 

that is important to them is in danger because 

of the other parties entering into such 

relationship (Sarkar & Sreejesh, 2014). In this 

context, someone will jealous when other buy 

their desired brand. Therefore, if consumers at 

high levels of jealousy, it can lead them to high 

attachment and high commitment to the brand 

(Hasdiansa et.al, 2019). Although brand 

attachment has positive effects on favorable 

consumer behavior, recent studies have 

advocated that brand attachment may have 

dark sides which stimulate some harmful 

behaviors.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dark 

side of brand attachment is limited (Japutra et.al, 

2022), particularly on aggression behavior as well 

as the causes of it. Furthermore, the impact of 

the dark side of brand attachment and aggression 

behavior on purchase intention is still unclear. 

2. Theoretical Framework and Hypothesis

H1a: Scarcity limited-time bas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of threat

희소성 메시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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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Scarcity limited-quantity bas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of 

threat

H2a: Scarcity limited-time bas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of 

powerlessness

H2b: Scarcity limited-quantity bas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of 

powerlessness

H3a: Scarcity limited-time bas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brand jealousy

H3b: Scarcity limited-quantity bas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brand 

jealousy

H4: Perceived of threat has a nega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brand attachment

H5: Perceived of powerlessness has a nega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brand attachment

H6: Brand jealousy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brand attachment

H7: Perceived of threa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aggression behavior

H8: Perceived of powerlessness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aggression behavior

H9: Brand attachmen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aggression behavior

H10: Aggression behavior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purchase intention

Fig. 1. Purpose of Theoretical Framework

3. Research Methodology

The respondent of this research is consumer 

of ZARA clothing brand with number 100-200 

respond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AMOS will be used to assess the research 

model and analyze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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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accessibility of VR 

contents is increasing due to the spread of mid- to 

low-priced HMD devices. There is a risk of 

accidents when using an HMD device in a narrow 

space because the display blocks the view while 

worn.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llision 

prevention system that detects the user's 

movement during VR content experience and 

outputs a warning sound to the smartphone when 

there are obstacles in the vicinity. The proposed 

study aims to raise awareness of the safety range 

for users who play VR content in a narrow space 

and use it as a system to prevent accidents.

1. 서론

최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을 체험할 수 

있는 HMD(Head Mounted Display) 시스템이 보급

화 됨에 따라 VR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3차원 그래픽스 기술을 이

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 공간을 구현하여 

체험 대상에게 다양한 몰입감(immersion)을 제공한다

[1,2]. HMD 기기는 몰입감을 위해 내부 디스플레이 장

치로 사용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특징이 있어서 VR 

콘텐츠 체험 시 충분한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일부 

HMD 기기는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안전 영역

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개인 방과 같은 협소한 

공간이나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VR 컨트롤러와 

사물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3]. 

본 논문에서는 VR 콘텐츠 체험 중에 사용자의 특정 

움직임을 감지하고 부저와 스마트폰을 통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VR 컨트롤러 충돌 예방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HMD 시스템은 3차원 가상 환경을 실제처럼 체감할 

수 있도록 헤드 스트랩을 머리에 고정하고 사람의 눈에 

디스플레이를 밀착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다. 1968년 

이반 서덜랜드에 의해 처음 발명된 HMD 기기는 고가

의 제품으로 10년전까지만 해도 사용자의 접근이 어려

웠으나 최근 중저가형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수요가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4]. 그림 1은 오늘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HMD기기와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컨트롤러)

의 예시이다[5-7].  

Meta Quest2 Vive Playstation VR

Fig. 1. HMD device type

3. 연구방법

3.1 전체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VR 체험 중인 사

용자의 움직임 상태를 감지하고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 알림으로 

위험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블록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VR 컨트롤러 충돌 예방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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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 구현을 위해 아두이노 Nano 보드와 6

축 운동 센서, 초음파 센서,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가속도와 각속

도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사용자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보이면 움직임 중 장애물과의 충돌 

요소가 있음으로 판단하고 초음파센서로 장애물을 탐

지한다. 장애물이 있다면 부저와 스마트폰 앱으로 위험

을 알려준다. 그림 3은 충돌 방지 및 알람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Fig. 3.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4. 실험결과

VR 컨트롤러 조작 중의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가속도 값을 그림 4와 같이 시리얼 플로터로 확인하였

다. 주로 요(yaw)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Fig. 4. User movement during fitness content 

experience

Fig. 5. Example of VR controller accident prevention 

notification app

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제작

하여 5와 같이 확인하였다. VR 컨트롤러 동작 중에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면 제작한 스마트폰 앱에 경고

음과 경고 메시지, 경고 횟수를 출력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VR 콘텐츠 체험 중에 사용자의 움

직임을 감지하고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경고 

알림을 나타내는 VR 컨트롤러 충돌 예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아두이노 Nano 보드와 6축 가속도 자

이로 센서, 초음파 센서,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가속도와 각속도를 기반으로 사

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움직임 변화가 크게 나타

나는 경우 초음파센서로 장애물을 탐지한다. 사용자

와 VR컨트롤러 주변에 물리적 충돌 사고를 발생시

킬 요소가 있는 경우 블루투스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으로 경고 알림을 출력한다. 제안하는 연구는 협

소한 공간에서 VR콘텐츠를 플레이하는 사용자에게 

안전 범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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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vibrational 

accelerations and angular velocities for the 

Daegu Metropolitan City Urban Railway(Line 3) 

were measured and evaluated using the 

smartphone built–in sensors and the approved 

application. For this purpose, the running 

acceleration big data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domestic standard (KS R 9160). In 

addition, the increasing of angular velocity 

values caused by the monorail properties were 

monitored along the all station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considerable increase of lateral 

and vertical direction of angular velocities. The 

results of study suggests that ‘angular velocity’ 

could be adopted as a new index for evaluating 

the riding comfort of monorail urban transit.

1. 서론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2015년 4월 개통한 국내 유

일의 모노레일 도시철도로서 23.1km의 노선을 자랑한

다. 또한, 시공상의 경제적, 심미적 장점과 함께 무인운

행 방식의 도입으로 국내 도시철도 건설시장에서 벤치

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 구간 지상 운행에 

따른 외부 환경의 영향과 800mm 폭의 콘크리트 단궤

도 위를 시속 70km로 운행하는 모노레일 철도의 교통

진동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진동모니터링

과 이에 따른 승차감 평가는 지역 엔지니어들에게 새로

운 도전이 되고 있다.

2. 측정 및 분석

모노레일형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진동측정을 위해 스

마트폰(Glaxy S10 5G)에 내장된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형 진동센서(LSM6DSO 

Acceleration & Gyroscope Sensors)를 진동가속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철도 차량의 진동특성- 측정 방법

(KS R 9160 : 2002)’[1]을 기준으로 Physics 

Toolbox Sensor Suite Pro[2]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하여 30개 역사를 잇는 전 구간의 3축 방향 진동가속

도(m/s2)를 측정하였다.

Fig. 1. Direction of accelerations and angular velocities

Table 1. Measurement device and data collection

Accl. Ang. 
Vel. Vel. Lat. & Long.

Hardwa
re SAMSUNG Galaxy S10 5G

Sensor LSM6DSO Acceleration & Gyroscope Sensors

Data
Collect. 500 Hz

No. of 
Data 226,979×3-axes 226,979 226,979×2-axes

Total 
Data 2,042,811

3. 승차감 평가

측정된 구간별 가속도 실효값을 기반으로 ‘철도차량

-승차감 측정 및 평가방법(KS R 9216)’[3]에서 제시하

는 3축(X, Y, Z) 방향의 진동가속도레벨(VAL)과 가속

도-최대복진폭 누적빈도를 각각 도출하였다. 또한, 일

반적인 지상철에서 사용되는 더블레일과 구별된 모노

모노레일 도시철도 승차감 평가를 위한 축회전 진동각속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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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의 축회전 진동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승차감평가

에 반영하기 위해 곡선 및 경사 구간을 포함한 전구간

에 대한 3축 방향 회전각속도(ωx, ωy, ωz)의 추이를 분

석하였다.

  log


       (1)

A : 진동가속도 실효값(m/s2)

Ar : 기준가속도(10-6m/s2)

Fig. 2. Vibrational acceleration level

Fig. 3. 3-axes angular velocities of line 3

Fig. 4. 3-axes angular velocities from Maechun to 

Maechun Market station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노레일 도시철도 열차의 축방향 진

동가속도 및 축회전 진동각속도를 측정-분석하여 개선

된 승차감 평가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모노레일 도시철도의 경우 축회전 동특성이 지배

적으로,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 평가에 이의 반영이 용

이하도록 ‘각속도+가속도’ 지표기반의 진동분석과 승차

감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동측정 결과, 횡방향가속도(Ay)에서는 우수한 

승차감을 보이나, 롤링 운동에 해당하는 X축 회전 각속

도(ωx)는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여 추가적인 평가지표

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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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level the operating 

rate that differs excessively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hydraulic cylinder main drive and 

verify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use of 

parallel workers.

1. 서론 

본 연구는 유압식 실린더 메인드라이브 생산공정에

서 현재 운영되고있는 시스템배치  인식하고 공정의 흐

름도를 Arena Simulation을 이용하여 시각화 이후 각 

공정의 현재 가동률을 분석하고 비효율을 파악한다. 이

후 공장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산시스템을 분석해 전

체적인 작업 공정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개

선방안을 쌍체t검정, 이 표본 t검정을 통해 유의한지 확

인해본다.

2. 본론 

2.1 현공정현황

Fig. 1. Process Chart 

2.1.1 공정도

본 연구에서 부품군은 Tube, Head Cover, Piston, 

Rod Cover, Rod Ass’y로 총 5가지 부품군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모든 부품군은 각각 절단과 드릴, 가공, 호

닝 과정을 거친 후 조립대에서 총부품을 조립하며 각 

작업과정에 걸리는 작업시간은 공정과정에서 얻은 실

제데이터를 Arena Input Analyzer에 대입하여 

P-value값이 0.05가 넘는 분포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메인드라이브 생산 공정과정에서 CNC선반가공 공정

은 Controller를 부착한 공작기계가 입력된 수치에 따

라서 원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정이며 MCT작업공

정의 경우 툴교환을 하는 CNC와는 다른 자동 공구 교

환장치 기능이 추가된 공정으로 한번의 입력으로 다 공

정 기능이 가능하다. 선반작업대에서는 또한 CNC가공

과 선반가공을 동시에 동작한다. 부품의 검사는 육안으

로 검사되며 따로 작업장을 두지 않는다.

2.2 문제점 분석

2.2.1 작업장별 가동률 분석

현 메인드라이브 생산공정에서 각 작업장에대한 가동

률은 Table 2과 같이 나타난다. Table 2에 나타난 가동

률에서 Drilling Process, Milling Process의 가동률이 

다른 작업대의 가동률의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며 또

한 Turnery Process는 다른 작업장에 비해 높은 가동률

을 나타내었다. Drilling Process의 경우 Tube부품에서

만 작업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할당량을 채울 경우 작업

하지 않으며 Milling Process의 경우 또한 Head 

Cover, Rod Cover에서만 작업되는 공정이기에 다른 

작업대의 가동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Turnery Process의 경우에는 CNC선반작업과 선반작

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게 나타내어

진다.

메인드라이브 실린더 가동률 향상을 위한 작업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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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isting Utilization Rate Average

3. 개선방법

낮은 가동률을 가지는 Drilling Process와 Milling 

Process, 과도한 가동률을 가지는 Turnery Process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메인드라이브 작업공정의 레이아

웃상에 Drilling Process와 Milling Process의 작업대

는 인접하게 위치되어 있다. 따라서 메인드라이 공정도

상 Drilling Process의 작업이 완료된후 Milling 

Process의 작업이 실시되어지기 때문에 한명의 작업자

를 병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명의 작업자

가 스케줄에 맞춰 작업이 가능하게 모델링을 수정하였

다. 과도한 가동률을 가지는 Turnery Process의 경우 

레이아웃상에 Grinder Process를 진행하는 작업대와 

인접하며 Grinder Process 또한 가동률이 63.4%로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냄으로 Turnery Process의 작

업자와 하나의 팀으로 운영함으로써 바쁜 작업에 작업

자를 더 투입하여 운영이 가능한 작업대라고 판단하였

다. 선정한 개선방법을 모델링의 스케줄에 적용하여 개

선전과 개선후의 가동률을 이 표본 t검정, 쌍체 t검정을 

활용하여 검정해보고자 한다.

4.실험결과

Drilling Process와 Milling Process의 작업자들을 

병렬적으로 활용하여 도출한 모델링의 결과값은 Table 

3와 같으며 이 방안이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표

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표본 t검정의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t
n-1,1- α

2

s
n

          (1)

검정을 통하여 개선전 드릴과 밀링 각각의 신뢰구간

을 구했을때 Drilling Process는 (0.425,1.5051), 

Milling Process는 (1.7386,3.9386)으로 나타내어졌

고 개선 후 신뢰구간은 Driling Process는(8.4187, 

11.1187), Milling Process는(4.8099, 7.0499)으로 

검정 결과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결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Turnery Process와 Grinder Process의 

가동률은 쌍체 t검정을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구한결과 

Grinder Process의 신뢰구간은 (1.922, 2.862) 

Turnery Process의 신뢰구간은 (4.8268, 6.8868)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After Existing Utilization Rate Average

5. 결론

기존의 레이아웃 중 Drilling Process와 Milling 

Process의 작업장을 한명의 작업자가 기계를 병렬적으

로 활용하게 만들어 작업자를 줄여 해당작업의 유휴시

간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작업자의 작업시간이 줄면

서 인건비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urnery 

Process와 Grinder Process의 작업장의 작업자를 하

나의 팀으로 만들어 작업 방식을 병렬방식으로 바꿔 작

업자의 유동성을 늘렸을 때 기존 모델링에서의 Out 

put 값의 유의한 변화 없이 전체적인 작업장의 가동률

을 70~80%로 평준화 시켜 불필요한 재고의 축적없이 

전체공정의 기계부하와 유휴공정 waste를 줄일 수 있

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작업공정의 

효율을 늘인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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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xisting Utilizaton Rate Average

Drilling Process 43.44%

Miling Process 43.45%

Cutting Process 74.01%

Grinder Process 63.4%

Turnery Process 94.42%

Welding Process 69.72%

Assembly Process 78.65%

Transport Process 10.84%

Process Existing Utilizaton Rate Average

Drilling, Miling 
Process 86.55%

Cutting Process 74.01%

Grinder, Turnery 
Process

79.4%

Welding Process 69.72%

Assembly Process 78.65%

Transport Process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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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production plan that can efficiently 

produce in the building material 

manufacturing process. This suggests a 

way to adjust the products produced by 

each machine based on the order 

quantity predicted through Python's 

regression line. Evaluate the efficiency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using the 

simulation program Arena.

1. 서론

건축 자재 공정은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계획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요를 고려한 개선 

전의 생산 계획과 회귀선을 이용해 예측한 개선 후의 

수요를 기반으로 마련한 생산계획을 Arena 

Simulation으로 모델링 후 비교하여 평가한다. 

2. 본론

2.1 개선 전 공정

Fig. 1. Process visualization

2.1.1 공정도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공장에 원자재 투입 후 신

선공정 후 자재 종류에 따라 알세파타이, 세파타이, 타

이볼트, 전산볼트, 단 볼트, 주문치수 제작을 위한 공정

을 행한다. 위 공정을 통해 완성된 완제품인 알세파타

이, 세파타이, 타이볼트는 포장하여 창고에 적재하고 반

제품인 전산볼트, 단 볼트, 주문치수는 외주가공을 위해 

외주업체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송 시킨다. 완제품

인 알세파타이와 세파타이는 공정이 조금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나머지 타이볼트, 전

산볼트, 단 볼트, 주문치수를 연구의 핵심부분으로 다룬

다. 

2.2 문제점 분석

2.2.1 주문량에 따른 재고량 실태

해당 공장은 실제 주문을 바탕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일정하지 않은 주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고량을 항시 보유하여 완제품을 출고하는 방식을 적

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문 이전에 제조된 재고가 많

으면 적재공간이 부족하여 공장이 전체 중단되는 경우

도 발생한다. 

Fig. 2. Daily product orders (May)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건축자재 제조공정에서의 생산계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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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및 평가 방법

5월에서 9월까지의 실제 주문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별 회귀선을 그려보고 회귀선을 바탕으로 10월 실

제 주문량과 10월 주문량 예측치를 비교한다 .이때 비

모수 검정을 이용해 비교하는데, 주문량 예측치는 정규

성을 따르는 반면에 실제 주문량은 정규성을 따르지 않

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비모

수 검정을 사용했다. 본 검정은 Python으로 행하였다.  

다음으로, 예측치를 바탕으로 기계 사용에 변화를 준 

개선 후 model에 예측치를 입력했다. 개선 전·후 

model은 Arena Simulation의 결과값으로 도출되는 

전체 기계의 Idle time의 비율을 통해 공정 효율을 판

단한다. 

4. 연구결과

실제 데이터 기반의 회귀선을 바탕으로한 예측치는 

다음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predicted values and 

actual values through a regression line
Actual Orders

(October)
Predict Orders

(October)

Order size 60,880 ea 67,722 ea

Tie bolt 41,092 ea 49,189 ea

Short bolt 900 ea 1,742 ea

3m-Full theads 
bolt 257,000 ea 219.894 ea

예측치를 바탕으로 비모수 검정을 실행한 결과, 

Table 2와 같은 p-value가 나왔다. 여기서 Predict 

value of Full theads bolt와 Actual value of Full 

theads bolt의 p-value > 0.05인 이유는 전산볼트가 

주력제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력제품은 주문량이 

많고 변동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제품들은 비 주력제품

이고 전체 제품의 주문량 중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소

량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귀선으로부터 예측한 주문량

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Table 2. Nonparametric tests of actual and 

predicted values
p-value

Predict value of Order size
0.00122

Actual value of
Order size 

Predict value of
Tie bolt

0.00134
Actual value of

Tie bolt

Predict value of
Short bolt

2.77692×Actual value of
Short bolt

Predict value of
Full theads bolt

0.13659
Actual value of
Full theads bolt

개선 전과 후의 Arena Simulation modeling의 결

과로 도출된 Idle Time은 Table 3과 같다.

Before improvement After improvement

Idle Time 23.6% 43.25%

Table 3. Comparison of Idle Time

종합적으로 전산볼트는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에 타

이볼트, 단 볼트, 주문치수는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공

정의 Idle Time이 증가함에 따라 주력제품인 전산볼트

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타당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이와 같이 회귀선으로 주문량을 예측하여 제품을 생

산시 전보다 재고보유율은 적으며, 생산량과 Idle Time

이 증가함을 연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Idle Time 

동안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인건비를 줄여 여러 측

면에서 효율성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에는 Idle 

Time 동안에 주력제품을 얼마나 더 생산하여 효율을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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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ESG management adoption and 

performance affect the corporate value of 

venture companies. Although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SG management being formed due to the 

growing interest in ESG, the industry is still 

skeptical about the economic value of ESG 

management and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conomic value of ESG provided by the 

academia are mixed. In particular, venture 

companies appear to be slow to introduce 

ESG management due to limited resources 

and technology. Nevertheless, investors' 

interest in ESG management can be more 

beneficial to venture companies as they have 

higher capital demand compared to other 

companies. Furthermore, as venture 

companies are relatively start-ups, the 

benefits of  ESG management such as 

employee motivation, employee bonding 

effect, and positive external image are 

expected to be more beneficial to them.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ESG 

management adoption and performance are 

beneficial to venture companies.

[Implication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academic and practical contributions. First, 

this study provides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by focusing on 

the venture companies which can make the 

most of ESG management. Second, 

compared to other companies, it is 

relatively difficult for venture companies to 

introduce and operate ESG management. 

However,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study 

suggest that when venture companies 

introduce and operate ESG management 

well, it has positive effects on the firm 

value. Such finding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hat ESG management of 

venture companies ultimatel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irm value and venture 

companies can enjoy the positive effects of 

ESG management more than other 

companies. Third, the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hich formulate policies related to venture 

companies and help them operate, are also 

encouraging venture companies to manage 

ESG through various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policy implications by 

providing economic benefits for the 

drafting and implementation of ESG-related 

policies and campaigns.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ESG 경영과 재

무적 성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ESG 경영은 

친환경(Environment)경영, 사회공헌(Social)

의 향상, 향상된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

하며, 팬데믹 여파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

y)을 높여주는 기업경영의 발전 방향으로 각

광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생산성 

벤처기업의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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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ESG 확산 및 정착

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의 70%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 사회공헌, 지

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경영의 수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경영자들이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자자와 금융기관들 역시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

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한

국투자파트너스는 1,100억 규모의 ESG 벤처

펀드를 결성함으로써 기업들, 특히 벤처기업

들의 ESG 경영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투자자들의 관심에 

발맞춰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벤처기업들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감대와는 별개로 ES

G 경영이 도입, 운영되고 있는 벤처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ESG 경영 

조직이 없는 기업이 설문대상 기업의 76%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ESG와 관련한 

비용 부담의 문제와 전문인력의 부족이 지적

되고 있다. 이미 ESG 경영을 도입한 벤처기

업들도 ESG 경영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대게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기업의 창업자를 비롯한 소

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에서

취약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환경경영과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벤

처기업들의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벤처기업의 한정된 자원과 인력, 그

리고 ESG 경영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정

보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정책적인 지원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는 ESG 준비 민·

관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

영한 ESG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ESG 도입을 독려하고,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제시

하는 등 벤처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을 제

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

다. 벤처기업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함께 E

SG 우수벤처기업을 선정해 이를 발표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의 ESG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 이윤창출과 이

를 통한 기업가치, 주주의 부의 증대라는 점

을 고려할 때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ESG 

경영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지는 주요한 관심

사는 ESG 경영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일 것이다. Whelan and Douglas(2021)

는 ESG 투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다수

의 최고 재무관리자(CFO)들은 ESG 경영의 

도입은 비용만 발생할 뿐,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전

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기업 사회공

헌 인식 현황에서도 ESG 활동의 만족도 중 '

재무적 성과 연계'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실무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이 재

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

단하고 있는 점이 관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 ESG를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한 요인 중 하나로만 간주하던 시각에서 벗어

나는 의견들이 부각되고 있다. 요컨대 기업의 

ESG 활동을 잠재적인 혁신과 장기적 성과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로 보

는 시각이다(Kironat et al., 2012). Ioannou 

and Serafeim(2015)은 이전에는 시장에서 위

상이 높은 투자 분석가일수록 기업의 ESG 활

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

나 이러한 시각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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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

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실

무의 중요한 화두이다. ESG 경영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친환경적 경영, 사회공헌에 앞장서

는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높은 건전성을 가지는 경영활동을 통

해 이해관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

써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벤처기업의 ESG 경영과 

재무적 성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

로, 신생기업으로서 자원과 기술의 제한이 있

는 벤처기업들은 ESG 경영의 도입이 힘든 

점이 있지만, ESG 경영을 통해 얻어지는 투

자유치의 용이성, 기업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유대감, 외부 관계자들의 긍정적 이미지 등은 

벤처기업의 재무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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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tflix has a competitive edge in 

the online video service market. In particular, 

the use of the platform continues to show strong 

strength. Therefore, in this paper, a study was 

conducted to predict the stock price change of 

Netflix, one of the video streaming services. For 

this purpose, the stock price change of Netflix, 

which has been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recently, was predicted through the method 

using the ARIMA model among the time series 

data analysis methods.

1. 서론

코로나로 인하여 영화를 야외나 영화관에서 보던 사

람들이 대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이나 

실내에서 넷플릭스나 왓챠 등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마

음껏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

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인 넷플릭스의 주가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 중 

ARIMA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 변화를 예측하였다.

2. 데이터셋

넷플릭스의 일별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YAHOO, Finance의 넷플릭스 종목의 주가 데이터를 

이용했다. 데이터는 2018년 06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의 주가 데이터를 사용한다. 총 754개 종가(Close)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초기와 말기의 데이터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Part of the data set

3. 연구 방법 및 결과

3.1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는 분석과 예측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측 방법을 사용한다. 예측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 주

가에 대한 하루하루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데이터 예측 

기법으로는 ARIMA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1][2]. 본 논

문에서 분석과 예측에 활용한 기법인 ARIMA는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의 약

자로, Autoregressive는 자기회귀모형을 의미하고, 

Moving Average는 이동평균모형을 의미한다[3]. 

ARIMA 모델의 파라미터는 (AR=2, 차분=1, MA=2)로 

하여 ARIMA 모델을 생성하였다. 아래는 생성한 

ARIMA모델의 대한 정보이다. 

Fig. 1. ARIMA model results

3.2 연구 결과

Fig. 2 그래프는 연구 방법에서 생성한 ARIMA 모델

ARIMA 모델을 이용한 넷플릭스 주가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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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넷플릭스 주가의 마지막 10일을 실제 test셋 

(test_y), 예측한 10일의 데이터(pred_y)로 분석한 결

과이다. 

Fig. 2. Prediction result graph

생성한 ARIMA 모델로 예측한 결과 예측 성능은 낮

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실제 test셋 (test_y), 예측한 

10일의 데이터(pred_y)로 평균 제곱근 오차(rmse)를

측정하였을 때, 결과값은 6.95로 나왔다. 

4. 결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유

튜브, 티빙 등과 더불어 고객 만족도 및 선호도에서 우

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별 이용 및 만족도에서

는 넷플릭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인 넷플릭스의 주가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로서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조금 증가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2018년 

6월 14일의 시작가는 384.27이었다. 그리고 현재가는 

490이다.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일단 예상치 못한 

질병인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외부에 잘 나가지 않게 

되고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

하기 때문에 초반에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예방을 잘하거나 백신을 맞

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넷플릭스의 사용량이 비교적 낮

아졌음을 볼 수 있다. 그래도 예전 주가에 비해서는 손

해가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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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potato market is 

rapidly jumping as crops grown in houses 

suffered from cold damage due to the 

continuous cold wave caused by abnormal 

temperatures. In this paper, we used a deep 

learning algorithm to predict changes in potato 

prices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Korea. To this end, a study was 

conducted by applying the LSTM model among 

the time series data prediction methods.

1. 서론

농산물의 가격이 동결되어있지 않고, 당시의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최근 감자 시세는 지난해 말 

지속된 이상 한파로 하우스에서 재배되던 작물이 냉해

를 입은 탓에 급격히 뛰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도매가 

기준 감자 20kg 가격은 1년 전보다 1만원가량 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량에 따라 감자 가격 변화

를 예측하였다. 시계열 데이터 예측하는 방법에는 

ARIMA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과 LSTM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LSTM 모델을 사용한다. 

2. 데이터셋

우리나라 감자 품목의 일일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전날의 가격과 기온, 강수량 데이터를 이용한다. 일일 

기온과 강수량 데이터는 기상청의 기상자료포털의 공

공데이터를 사용한다. 감자 품목의 가격 데이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중 총 

640일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감자 가격은 품질은 

상(上)인 상품들의 100g당 가격을 나타낸다. 

Table 1. Part of the data set

Date Temp Mm Price

633 2021-05-10 13.2 0 395

634 2021-05-11 18.5 0 404

635 2021-05-12 22 0 407

636 2021-05-13 22.9 0 397

637 2021-05-14 24.1 0 394

3. 연구 방법

3.1 LSTM

우리나라 일일 감자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

법 중 딥러닝 기법의 LSTM(Long Short Term 

Memory)과 Conv1D를 사용한다. LSTM은 윈도우를 

구성하여 다음의 출력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시

계열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1]. 윈도우

는 15일로 구성을 하였으며 예측값은 15+1일의 가격

을 예측한다. LSTM에는 피드백 연결이 있어, 단일 데

이터 포인트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 시퀀스도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Fig. 1. LSTM and Conv1D analysis screen

LSTM 모델을 활용한 국내 감자 도매 가격 예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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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규화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입력 값을 0~1로 정

규화를 진행하였다. 정규화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가진 

feature의 스케일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특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정규화를 진행하여 특징을 찾기 쉽

게 하기 위함이다[2]. 데이터 정규화는 scikit-learn의 

MinMaxScaler를 사용하여 손쉽게 정규화가 가능하다. 

MinMaxScaler를 통해 정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윈도

우를 구성하여 LSTM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3.3 지표 확인

예측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석하기 위하여 파

이썬에서 그래프 표시를 손쉽게 가능케 하는 라이브러

리인 Matplotlib 패키지의 pyplot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마지막 100일간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

하여 앞서 생성한 LSTM모델에 대입하여 epohs를 20

번 반복으로 적용하고 예측하였을 때, LSTM 모델의 평

균오차는 0.0020 이였고, 실제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

도 비슷한 추세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2는 epochs를 20으로 설정하였을 때 그래프이

고, Fig. 3은 epochs를 100으로 설정하였을 때의 그래

프이다. epochs를 20으로 설정하였을 때 예측율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eqochs를 100으로 두었을 

때, 과대적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측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 2. epochs 20 setup analysis result graph

Fig. 3. epochs 100 setup analysis result graph

Fig. 2.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실제 우리나라 감자

의 가격, 노란색 선이 구성한 LSTM 모델에 테스트 데

이터를 대입한 결과이다. 생성한 LSTM 모델의 정확도

는 80%정도로 측정되었다. 

5. 결론

기온, 강수량, 감자 100g당 가격에 대한 2018년 10

월 1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중 총 640일간의 데

이터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딥러닝 모델로 예측하고 

통계를 도출하였다. 딥러닝 예측 방법은 데이터가 많으

면 많을수록 예측 성능이 향상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

된 데이터의 양보다 두 배, 세 배정도 많다면 예측성능

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에는 ARIMA 분석 방법과 LSTM 분석 방법을 

동일한 환경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을 수행하여 보다 

신뢰성이 향상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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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the main pillars of the national economy,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regional innovation institutions, 

and companies cooperate with each other, 

transform industrial complexes suitable for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and foster excellent 

industrial complexes. It is urgent to actively 

support policies and budget input from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1. 서론

그동안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전체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

지하며,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을 견인해 왔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해왔다[1]. 

그러나, 산업단지가 조성된지 오래되다 보니 산업단

지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력산업들

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청년인력의 지속적인 유출

로 산업단지가 점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현주소와 지금까지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대전

환의 시대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는

지 그 방안과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산업단지의 현주소와 지원정책의 변화

2.1 산업단지 유형과 실태

전국의 산업단지는 ‘21년 12월 기준하여 총 

1,25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국가산

업단지가 47개, 일반산업단지가 697개, 도시첨단산

업단지가 37개, 농공단지가 476개가 존재한다[2]. 

산업시설용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

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 시설, 재활용산

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 연구·

시설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하며, 산업단지란 이와같은 산업시설의 입지를 위

해 종합적(포괄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되

고 관리되는 토지를 뜻한다[3].

2.2 산업단지의 문제점과 개선점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

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

으나 산업시설의 노후화, 업종구조의 변화, 정주여

건과 디지털화의 미흡, 환경문제의 발생, 청년근로

자의 이탈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4]. 또한, 

업종제한, 각종 규제, 물류체계 미흡, 탄소중립의 실

현요구 등으로 개선해나가야 과제도 많이 존재한다. 

2.3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변화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지원은 과거에는 하드웨어

를 개선하는 노후산단 인프라 구축과 정부 각 부처

별로 사업을 분산지원하였다. 그러다보니 효율성도 

떨어지고 산단의 경쟁력도 저하 되었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지

원방식의 4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전환내용은 

종전 개발 산단지원에서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인근

산단을 종합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고 중앙주

도의 지원정책에서 지역산단의 특성을 살린 지역주

도 정책수립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그간 부처별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부분을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중심에서 기

업 진흥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

을 위한 대규모 정부사업이 ‘스마트그린산단’사업과 ‘산

대전환의 시대 산업단지 혁신방안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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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개조’사업이다[5]. 

3. 대전환의 시대도래

대한민국의 2만불 시대를 이끌어 왔던 전통주력

업종은 대략 12개 업종으로 20년간 산업단지 내에서 

큰 변화가 없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3만불을 넘어 4만불의 시대로 가기 위해선 고부가가

치의 첨단 신산업으로의 산업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기존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디지털전환도 절실한 실

정이다.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신산업과 디지털전환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재편하고 다각화하는 

업종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사업재편과 사업다각화에 따라 일하

는 방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팬데믹 시대 재택근

무와 제조방식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화, 업무환

경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그리고 메타버스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다양한 

멀티잡이 가능한 일자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의 삶도 정주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문화여가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스마트한 삶이 가능한 스마트라

이프 전환이 필요하다. 

4. 산업단지 혁신방안 및 과제

그동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하기 위

한 노력들은 여러 정부에서 시도되어왔다. 산업단지 구

조고도화사업, 혁신단지 사업, 노후단지 재생사업, 청년

단지 조성사업 등 많은 정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지금

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도 하드웨어를 바꾸는 인프라를 개선하

거나 조성하는 외형을 바꾸는 사업들이 일반적었는

데 최근에서 산업단지의 외형만 바꾸는 사업이 아닌 

체질까지 바꾸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된 ‘스마트

그린산단’사업과 ‘산단대개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

단지 내 기업활동과 신산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혁신과 업종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을 가속

화해야 할 것이다. 팬덱믹 시대, 고임금,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디지털전환부터 높

은 단계까지의 디지털전환이 용이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전통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 신산업

으로 품목추가→업종추가→업종전환의 단계로 과감

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다각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과 다각화지원을 적극적으로 지

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부장 산업의 육성과 원부자재의 글로벌공

급망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산업의 육

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각종 법과 제도적이 보

완이 필요하고 혁신을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

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5. 결론

국가와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대

학, 기업이 서로 연계협력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대

전환 시대에 적합한 산업단지의 변신과 우수산단을 육

성하고 성공모델 발굴하고 정부의 각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예산투입이 절실하다.

References

[1]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tatistics Press 

Release, 2022. 9. 22.

[2]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tatus Statistics, 

2021. 12. 

[3] Act on I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Article 2(Definition), 2022. 7. 21.

[4] S. M. Lee, T. W. Hyeon & Y. J. Song. (2019). 

Diagnosis of the spatial environment of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directions, Institute of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Architecture Urban Space 

Research Institute, pp. 3~4.

[5] Presidential Jobs Committee. (2019), 13th Jobs 

Committee press release, p. 2.

-7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tress from nursing care between 

nurses in the cancer unit and nurses in the 

general unit. A total 57 of nurses were recruited 

from a general hospital. The stress level of the 

nurses working in the cancer uni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the nurses 

working in the general unit. It is important to 

eusure the methods that contrive to perform 

care efficiently by generating hospice nurses.

1. 서론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심신정도가 환자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가 심신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간호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간호사는 조

직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복잡한 한 

인간관계의 유지, 급증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환자들의 질적 간호요구, 부적절한 근무 조건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타 전문직에 비해 

스트레스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 더욱

이 종합병원의 모든 구조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

라 간호 전문직 역시 여러 특수분야로 세분화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각 부서 나름대로 갈등과 스트레스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각 부서별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하여 각 실

정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암 환자 

간호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특성은 급성질환자 간호와 

관련되는 문제의 특성과는 다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암 환자의 병상 점유율 

증가가와 병원 임종의 증가는 암 환자를 간호하기 위한 

업무량 증가를 가져왔다. 계속적인 증가추세의 암 환자

를 간호하는 간호사들과 일반병동 간호사들간의 스트

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근무 부서에 따

른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환경 개선 및 전문직으

로서의 발전을 도모하여 환자에게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력관리와 효율적인 간호

행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도구

2.1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구미옥과 김매자(1985)는 간호사가 근무로 인해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근무 중 스트레스라 정의하였고, 간호사

라는 전문직업인들에게서 직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개인적 스트레스를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로 정의하

였다(이소우, 1984).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

수로 하였다.

3. 연구방법

수집된 자료는 사회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을 사용하였고.암 병동과 일반병동의 일반적 특성 비교

는 χ2 검증을 하였다. 

두 군간의 직무스트레스의 비교는 t-test로 하였고,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 검증

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또는 ANOVA를 하였다.

4. 연구결과

연령, 결혼상태, 자녀수, 종교, 최종학력, 성격을 비

교한 결과 자녀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χ2=12.29, p=.004). 직위, 근무경력, 간호직 종사예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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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근무 외 활동, 월수입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결론

암병동 간호사의 주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항암제, 

말기 암 환자들의 고통과 죽음, 호스피스 간호와 관련

된 것들로 암병동의 특수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

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암병동간호사들에 대해 항암

제 노출에 대한 직무환경 개선,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직무에 만

족하고 간호사를 평생직으로 생각하는 간호사가 직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음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의 직무 만

족을 위해 병동 특성과 경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등 병원의 적극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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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utilization of drones increases 

and the service model of the drone industry 

diversifies, the technical demand for drones is 

increasing. In particular, in order to use drones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industry, 

drones capable of long flight are in great demand. 

In this paper, we look into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drone that uses hydrogen fuel, 

especially liquid hydrogen, as a power source, 

which can increase drone utilization and operation 

efficiency.

1. 서론

드론 산업은 현재 성장단계에 돌입하여 지속해서 

서비스 모델의 다양화가 이뤄지며 확장되어 가고 있

다. 군사용, 농업용, 의료용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레

저용으로 일상에서 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으며, 국

가도 드론 산업을 위한 육성정책을 발표하며 산업 

선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

드론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 기술적

으로 장기체공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드론 

서비스 모델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지만, 기존 리튬폴

리머(Li-Po) 배터리를 사용한 드론의 장기체공 한

계에 따른 짧은 임무 수행 시간은 드론 활용의 한계

로 지적됐다. 따라서, 현재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리

튬폴리머 배터리보다 4~5배 이상 체공시간을 보장

하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장기체공 능력을 

향상하고 비가시권 비행을 가능하게 하여 드론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수소 기반 드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장기체공의 관점에서 드론의 비행시간을 최대

화할 수 있는 액체수소((LH2)기반 드론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관련연구

2.1 수소기반 드론개발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드론은 산업계에서 활발히 

개발 중이며, 국내에서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DMI)에서 압축기체수소(CGH2)기반 수소연료전지 드

론을 상용화 완료하였으며, Table 1에서와 같이 페이로

드 없을 시 최대 150분 비행할 수 있다[2].

Table 1. DMI DT30N Specifications

Fuel type CGH2

Dimensions with propellers 

(WⅩLⅩH)

1,600(W) x 1,600(L) x 675(H) 

mm

Diagonal length 1,600mm

Maximum speed 18m/s

Maximum altitude 3,500m

Maximum flight time 150min without payload

Maximum takeoff weight 24.9kg

Weight without payload

20kg(with 12L Type 3 hygrogen 

container)

21kg(with 10.8L Type 4 

hygrogen container)

Communication range
10km(Standard)

10~50km(Optional)

Maximum wind speed 10.8~13.8m/s

또한 장기체공 비행의 효율성을 더욱 늘리기 위

해 수소연료전지 기반 수직이착륙고정익(VTOL) 드

론에 대한 개발도 진행 중이며, 비가시 거리 비행 능

력과 장기체공 능력 향상을 위한 드론 형상으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3]. 

3. 연구결과

현재 활용 가능한 수소기반 드론은 압축수소기체

를 기반으로 한 드론이며, 2~3시간의 비행을 가능

액체수소기반 드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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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주지만, 페이로드가 작은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액체수소기반 드론은 장거리, 장시간 비행과 

큰 페이로드가 요구되는 비행에 적합한 모델로 여겨

진다. 그림 1은 5kWh와 10kWh급 연료전지 탑재 시 

리튬폴리머, 압축기체수소, 액체수소 동력 시스템의 

부피와 총중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액체수소 동

력 시스템의 부피와 총중량은 압축기체수소 보다도 

훨씬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드론의 이륙중량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5~6시간의 비행이 가

능해져 결과적으로 드론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Fig. 1. Total weight and volume comparison of 

energy system

4. 결론

수소기반 드론개발은 드론의 장기체공과 비가시

권 비행을 가능하게 하여 드론 운용의 효율성 향상

에 필수적이다. 압축기체수소기반 드론은 상용화가 

완료되었으나 페이로드가 작은 단점이 있다. 따라

서, 동력 시스템의 부피와 총무게가 훨씬 작은 액체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드론을 개발하여 장기체공 

비행과 큰 페이로드 탑재가 가능하도록 연구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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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increase in 

telecommuting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outbreak, adoption of companion animals is 

increasing. However, the companion animal 

insurance market is not developing due to the 

lack of technology related to individual 

identification.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a 

U-Net-based deep learning model that 

recognizes the face of companion animals and 

segments the nose was implemented to 

facilitate individual identification.

1. 서론

최근 코로나19(COVID-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자가격리와 재택근무의 증가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

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에서 1,481만 명

이 개 632만 마리, 고양이 243만 마리 등 약 874만 마

리를 기르고 있으며 2027년에는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Fig. 1과 같이 반려동

물 연관산업 규모는 2017년 2조 3,322억원에서 2027

년 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Fig. 1. Prospects of the Pet Industry

늘어나는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에 비례해서 진료 횟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가 심하

고 과잉 진료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책정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더구나 관련 보험 시장이 취약하여 

공공 건강보험은 존재하지 않고 민간 건강보험은 가입

률이 저조하여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소비자의 경제

적 부담이 크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의 시장 참여가 과

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건강보험 가

입 시 개체식별 및 연령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부족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발

목을 잡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동물병원 간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반려동물 건강보험상품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반려동물의 코를 인식

하는 딥러닝 모델을 연구하였다.

2. 관련연구

2.1 U-Net

U-Net은 인코더-디코더 구조이며, Fig. 2와 같이 U

자형 구조다. U-Net은 FCN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lateral connection과 concatenation 연산을 사용한

다. Fig 2는 U-Net의 구조이며, 왼쪽 부분은 인코더이

고 오른쪽은 디코더이다. 인코더는 컨볼루션 2개와 풀

링 1개가 반복되며, 디코더는 concatenation 1개, 

transposed convolution 1개, 컨볼루션 2개로 구성

된다. 이때, U-Net은 인코더에서 컨볼루션이 총 10개

만 존재하며, Xception, ResNet 등 다른 네트워크와 

비교하면 컨볼루션이 적다. 이는 인코더에서 추출하는 

특징이 부족하여 분할 정확도를 저하시킨다[3]. 

U-Net을 활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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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Net Architecture

2.2 OpenCV

OpenCV는 실시간 컴퓨터 비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

그래밍 라이브러리로서 C/C++ 언어로 개발되었고 

Windows, Linux, Mac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며 현재는 자바(Java), 파이썬(Python) 등 다양

한 개발 언어를 추가 지원한다[4].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labelme라는 라벨링 툴을 활용하여 

원본 이미지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할 비문 영역을 

직접 체크 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다. labelme에서 

체크된 각각의 영역은 ‘nose’라는 라벨을 가지며, 체크

된 부분은 이미지의 x, y좌표로 구성하여 JSON파일로 

저장한다.

Fig. 3. Labelme Check Point

저장된 비문에서 OpenCV의 Canny 함수를 활용하

여 Fig. 4와 같이 코의 외곽선(edge)을 추출한다.

Fig. 4. Image Labeling

이렇게 라벨링 된 이미지를 U-Net의 Output data

로 활용하고 원본 이미지를 input data로 활용하여 딥

러닝 U-Net 모델을 학습시킨다.

4. 연구결과

Fig. 5와 같이 개의 코가 포함된 얼굴을 완성된 딥러

닝 모델에 입력하면 Fig. 6과 같이 자동으로 코 부분만 

인식하게 된다.

Fig. 5. Input Image

Fig. 6. Nose Area Extraction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자동으로 반려동물의 얼굴을 인식하

고 코 부분을 세그멘테이션하는 U-Net 기반 딥러닝 모

델을 구현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코 부분만 추출하면 

코주름을 이용한 비문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개체인식

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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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self-efficacy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learning agility and the 

moderating role of empowering leadershi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ed on learning agil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learning agility has a positive effected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learning agil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urth, empowering leadership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 서론

자기효능감은 개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 

특성 등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며, 조직시민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 학습민첩성

은 조직성과 창출과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구

성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요인이며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2]. 리더의 임파워먼트 행위는 조직구

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높여주게 되고 조직시민행

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

감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와 임파워링 리

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학습민첩성

의 매개효과, 임파워링 리더십의 조절효과 및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Bandura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1960년대 이후 사회

인지이론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며, 애매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4], 어떤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나 인지적인 

자원, 그리고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의 포괄적인 판단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

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한다[5].

2.2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은 공식적으로 명시된 역할 의무나 계

약으로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조직 전반에 도

움을 주려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행동 또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6]. 정상열⋅박명규(2017)는 커피전문점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직시

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

었으며[7], 김용재⋅김종완(2008)의 연구에서는 기업

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은 조

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

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

하였다.

H1: 자기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자기효능감과 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은 개인이 처음 경험

자기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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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거나 현재와는 다른 업무 수행에 처했을 때 새로

운 역량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다[9]. 안순기 

등(2021)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민첩

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고

[10], 조형훈⋅전주성(2022)의 연구에서는 기업현장교

사의 자기효능감이 학습민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자기효능감은 학습민첩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4 학습민첩성과 조직시민행동

정홍인⋅성세릴리아(2018)의 연구에서는 기업 구성

원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2], 김승민⋅

홍아정(2022)의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이 조직시민행동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3: 학습민첩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

권기정⋅신제구(2022)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은 메타인지와 직무성과 간의 관

계에서 정(+)적으로 매개역할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

고[13], 최순원⋅김정겸의 연구에서는 학습민첩성은 학

습목표지향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

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학습민첩성은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6 임파워링 리더십의 조절효과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은 구

성원들의 직무에 대해 좀 더 자율적인 통제 권한과 책

임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내적 동기부여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 구성원들과 권한을 공유하며 의사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개인의 역량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리더십이다[15]. 

김염청⋅정수진(2016)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성

원을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자본이 조직시

민행동의 하위변수 예의성과 시민정신의 영향 관계에

서 촉진적인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16].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5: 임파워링 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와 임파워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

다. 자기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 학습민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학습민첩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울러 학습민첩성은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행동 간

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나타났

고, 임파워링 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행동 간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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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flexible work 

arran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job engagement. 

To verify thi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workers engaged in state-owned 

company in China. Through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flexible work arrangement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job 

engagement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le work 

arrange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1. 서론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조

직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OECD 국가를 비롯

한 세계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의 유

효성을 목적으로 한 인사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업무 시간 통제보다는 개개인들의 직

무몰입이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크게 차

이가 발생하며, 시간이나 동작에 관한 연구, 인간 관계

론적 방법 등 과거에 취했던 인적자원관리 방법만으로

는 더 이상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1].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연

근무제, 조직구성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

무열의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춰 실증분석을 함과 동

시에 유연근무제의 중요성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유연근무제

고용노동부(2017)는 유연근무제(Flexible Ｗork Ａ

rrangement)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 시간이나 근

로 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정의

하였다.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발

행한 Workplace Flexibility2010은 유연근무제를 일

정한 방식에서 일하는 장소 혹은 시간을 바꾸는 근무형

태의 변화라고 정의하였다[2]. 이 제도의 취지는 근무시

간과 장소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

는 목적으로 한다.

2.2 유연근무제와 직무열의

Kahn(1990)은 직무열의에 대해 직무열의란 근로자

들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들에 대하여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정서적 등의 모

든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긍정

적 의미감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

Ernst & Young(2005)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직무몰입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임을 입증하였다[4]. 

Bailey(2017)의 연구에서 유연근무제가 직무열의를 효

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유연근무제는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직무열의와 조직성과 

조직 차원에서 말하는 성과란 조직의 기대 혹은 목

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활동 및 성취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6]. Saks(2006)에 의하면 직무열의는 조직과 

관련하는 변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뿐만 아

유연근무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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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높으며, 조직시

민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7]. 조직구성원

이 높은 직무열의를 갖는다는 것은 조직구성원이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여의 한 부분으로 간주됨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

H2: 직무열의는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4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에 대하

여 Pierce & Newstrom(1980)의 작업조정모델(work 

adjustment model)과 Hackman & Oldham(1976)

의 직무특성이론 등을 통해 설명하였다[8, 9]. 

Christian 등(2011)은 직무열의의 선행 및 결과 변수

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직무열의가 업무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

과를 요약하면, 유연근무제는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직무열의는 조직 수준의 성과에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

무열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10].

H3: 직무열의는 유연근무제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

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통해 유연근무제

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에 근무하는 조

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유연

근무제는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검

증되었으며, 직무열의는 유연근무제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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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focus on corporat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phasize its 

importance, while verifying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on 

behavior on psychological capital and innovation 

performance. To verify thi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employees of existing 

companies in China, and the verific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capital has 

been shown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knowledge sharing, innovation behavior, and 

innovation performance. Second, knowledge 

sharing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behavior and innovation 

performance. Third,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on behavior played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innovation performance.

1. 서론 

심리적자본은 긍정적 조직행동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기업이 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

며[1],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2]. 지

식공유는 지식창출의 전제 조건이며 혁신행동을 강화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며[3], 조직구성원

의 혁신행동은 혁신성과로 이어진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terson et al.,(2011)의 심

리적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자본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자본의 중요성,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의 매개효과와 심리적자본이 혁신성과에 미치

는 긍정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심리적자본

오랫동안 심리적자본과 직무 수행 간의 관계에 관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심리적자본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조직구성원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자본이 조직구성원의 업무 성과에 시차적인 효

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5].

학자들은 전통적인 지식근로자의 함축과 관련한 심

리적자본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뷰, 사전검토 등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거쳐 지식근로자의 심리적자본

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을 재정리하였다[6].

2.2 심리적자본과 지식공유

Tsai(2001)는 지식 공유는 지식 창출의 전제 조건으

로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지만, 조직구성원이 이를 조

직에 인식, 흡수, 변형, 효과적으로 적용할 때만 창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4].

Wu and Lee(2016)는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

론과 긍정적 조직행동 분야의 관점에 기초하여 리더의 

임파워먼트 행동이 조직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검토하였으며, 심리적자본은 지

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7].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a: 작업 기반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

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관계적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학습적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d: 혁신적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자본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의 

이중매개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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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심리적자본과 혁신행동

Kanter(1988) 는 혁신 프로세스의 단계 중 하나가 

아이디어 생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다[2]. Avey 

et al.,(2011) 조직구성원의 심리적자본과 성과의 관계

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

동과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심리적자본이 강화되면 조직구성원의 업무 스

트레스, 불안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a: 과업 기반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관계적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c: 학습적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d: 혁신적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심리적자본과 혁신성과

Von Krogh et al., (2012) 리더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소재를 식별해야 한다고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해야 했다[9]. 

Liao et al.,(2007) 선행연구는 혁신 역량은 다양한 범

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두 가지 기본 유형은 주로 

제품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10]이라고 지적하였다.

Luthans et al.,(2005)는 선행연구에서는 중국 기업

을 대상으로 심리적자본의 하위요인 모두 조직구성원

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자본을 가진 조직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할 수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3a: 작업 기반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혁신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관계적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c: 심리적자본 학습은 조직구성원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d: 혁신적 심리적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지식공유와 혁신행동

Mom et al.,(2007)은 선행연구에서는 하향식, 상향

식 및 횡단적인 지식공유가 중간 관리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된 바 있다[3]. 따라서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지식공유와 혁신성과

De Spiegelaere et al.，(2014) 의 선행연구에 따

르면 조직구성원들은 지식재산이 있는 직종에서 지식

공유에 대한 자주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업무 수행과정에 사용하

기 나아가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5: 지식공유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7 혁신행동(IB) 및 혁신성과(IP)

Tsai et al.(2001)은 제품 혁신은 고객 만족을 얻기 

위해 시장에서 차별화되거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였다. 반면 프로세스 혁

신은 성과를 위해 현재 운영보다 더 나은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였다[4]. 따라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6: 혁신행동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의 이중매개효과

Presbitero, Roxas 및 Chadee(2017)는 선행연구

에서 기업 혁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조직의 지속 가능한 

혁신에 대한 지식공유 능력의 메커니즘이 논의하였다. 

그리고 조직은 지식공유 능력이 학습의 영향을 통해 지

속적 혁신의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7: 지식공유는 심리적자본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

를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 혁신행동는 심리적자본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

를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9: 지식공유, 혁신행동은 심리적자본과 혁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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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직렬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측정용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

된 가설 검증을 위해 단순 회귀분석과 3단계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자본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서 지식공유와 혁신형동의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연구결과, 심리적자본은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은 심리적자본과 혁신

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렬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밝

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심리적자본에 관한 이론을 재확

장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고 기업 경영에 실

무적 차원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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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servant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t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Value Congru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rvant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ed on psychological stabil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psychological stabil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Value Congru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stability.

1. 서론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적 리더십은 다양성과 다변성

으로 인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 배경에서 

조직구성원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다. 더욱 유

연한 리더 방식인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은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1].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서 조직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번트 리더십은 이미 경영 분야의 연구 논쟁

거리가 되었다[2].

조직 시민 행동은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을 위해 수

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조직이 구성원에게 규정한 

업무 이외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하는 행동을 말한다

[3]. 심리적 안정감은 구성원들이 조직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과 타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신념이 말한다[4]. 가치일치는 조직에서 관리자와 구성

원의 가치관 일치 또는 유사성을 의미한다[5]. 구성원들

이 많은 서번트 리더십을 지각된다면 조직 나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 나아가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6]. 한편, 높은 불

확실한 시대 환경 속에서 조직시민행동을 이루려면 심

리적 안정감과 가치일치를 떠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안정감의 매개효과와 가

치일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의 설정

2.1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란 리더가 구

성원들에게 덜 지시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더 많

은 봉사를 하는 개념이다[1, 7]. 이는 구성원들이 목표

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성장이 획득되며 심리적 요구를 

만족해주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리더십이다.　본 연

구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사랑, 자율, 겸손, 신뢰, 비전 

총 5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였다[1].

2.2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개인 성장에 도움을 주

고 업무상의 지지를 많이 주는 리더십이다. 장기적으로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지각되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온 배려

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조직에 유익한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했다[6].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정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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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심리적 안정감의 매개효과

신뢰, 안정 및 따뜻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심리

적 안정감을 생기는 전제이고 이를 통해 조직과 구성원

이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그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자 했다[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심리적 안정감은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

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4 가치일치의 조절효과

리더와 구성원의 가치일치는 리더십 스타일이 구성

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번트 리더십의 있는 리더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 리더

와 가치의 일치성이 높은 구성원은 리더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더욱 높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더 높

은 업무 적극성을 나타냈다[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도출하였다.

H3: 가치일치는 서번트 리더십과 심리적 안정감 간

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표본추출을 

하여 중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

였다. 최종 수집된 자료를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으

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의 매개효과와 가치일

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서번

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심리적 안정감의 매개

효과 및 서번트 리더십과 심리적 안정감 간의 가치일치

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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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echnical expert in China, the purpose is 

demonstrate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occupational happiness, and validate 

the mediated effects of job identity between 

them. moreover,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in this study, we collected data via a survey on 

technical expert in China, and used for analysi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t can provide some 

useful enlightenment in terms of the shortage of 

technical exper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addition, it could serve as the 

basis for further expansion of related research. 

1. 서론

경제의 고속도와 고품질 발전은 무엇보다도 물품의 

제조자 혹은 생산자인 기술 노동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다. 그러나 중국 2021년 인사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문기술자의 수는 5,000만 명, 고급 기술자는 

2,200만 명 부족에 도달했으며, 2025년까지 중국 제조

업의 10대 핵심 분야의 전문기술자 수요는 6,200만 명

에 육박하고 인재 수요는 거의 3,000만 명 부족하며 부

족률은 48%에 달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라 

선진국 기술자의 고, 중, 하급 비율은 각각 35%, 50%, 

15%, 특히 고급 기술자가 20~40%를 차지해야 하며, 

현재 일본의 고급 기술자 비율은 40%, 독일은 50%에 

도달하였다.

최초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을 제출한 Bandura에 따

라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특정

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행동이 활성화되고 선택

될 수 있다[1]. 심리적 자본은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2], 직무만족과 직무소진 간에 영향을 조절

할 수 있다[3]. 또한 긍정심리자본과 직업행복감 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4].

국내외 연구들이 본 연구에 좋은 토대를 제공하였지

만, 그중에 기술자를 연구대상으로 고찰하는 선행연구

가 적고, 기술자의 직업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

다. 또한 대중적 연구 혹은 거시적 논술적 연구가 많지

만 실증분사를 통해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특성, 생활습성, 사고방식

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연구, 기

업들이 기술자를 모집과 관리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장

기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기술자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바탕

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이 직업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직무정체성이 직업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과 직업행복감 간의 직무정체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설의 설정

2.1 긍정심리자본

Luthans(2004)는 긍정심리자본을 개인의 측면에서 

삶의 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낙관주의(optimism), 희망(hope), 회

복탄력성(resiliency) 이 네 가지 심리상태로 구성되어， 

이러한 긍정심리자원들이 하여금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긍

정심리자본 측면의 활용을 통해 기술자의 직무정체성, 

직무만족과 직업행복감 향상, 이직률 감소할 수 있다[5].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

신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기능을 이용하여 어떤 특정 

과업을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다. 희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 경로, 의지력의 세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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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상호 작용하여 형상된 긍정적인 심리상태이다. 낙

관주의는 결과, 동기,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

할 때 버티고 회복할 수 있는 수용력을 의미한다.

2.2 긍정심리자본과 직업정체성 

심리자본은 개인의 심리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문화, 과업효율성, 행복

감,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스트레스, 이직의도 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있다[7-9].

또한 심리적 자본은 직업정체성에 긍정적인 예측 효

과를 보며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심리적 자본

을 강화하면 직업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 

자본의 하위요인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는 직업정체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트레스와 직업정체

성 간에 긍정심리자본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10-12].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수인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직업정체

성을 연구변수로 활용하여 긍정심리자본이 직업정체성

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자기효능감은 직업정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희망은 직업정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낙관주의는 직업정체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4: 회복탄력성은 직업정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직업행복감과 직업정체성

직업행복감은 동기와 감정, 행동, 인식 및 심신의 측면

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13], 개인이 직무수행과정

에서 생긴 높은 만족도와 충족감의 심리상태이다[14].

직업행복감의 영향요인 중에서 객관적 요인과 주관

적 요인이 있다. 객관적 요인은 성별, 연령, 지역, 근무

경력, 학력, 직급, 직무, 소득 등, 주관적 요인으로는 동

기, 직업 만족도, 자기관리, 시간관리 등이 있다

[15-18]. 또한 직업 가치관이 직업행복감에 정적 영향

을 미치며[19], 직업정체성은 자기효능감 및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20].

직업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직업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5: 직업정체성은 직업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직업정체성의 매개효과 

직업정체성이란 인간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의 직업을 다른 직업과 구분하여 자신의 직업적 특

성을 드러내고, 직업 내 구성원 간의 작업공동체를 형

성하기 위해 노력하며[21],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자신

과 자신의 집단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 동일시이다[22].

선행연구에서 직업정체성은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

성[23], 직업가치관과 직무만족[24], 감정노동과 이직

의도[25] 간의 매개 효과가 검중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직업정체성을 매개변수로 정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 직업정체성은 자기효능감과 직업행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7: 직업정체성은 희망과 직업행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8: 직업정체성은 낙관주의와 직업행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9: 직업정체성은 회복탄력성과 직업행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 변수측정 및 분석방법

3.1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Parker(1998)의 자기

효능감 척도[26], Snyder 등(1996)의 희망 척도[27], 

Wagnild와 Young(1993)의 탄력성 척도[28], Scheier

와 Carver(1985)(1985)의 낙관성 척도를 바탕으로 척

도별 5개 문항씩 총 25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9]. 직업정체성에 관한 측정지표는 Snizek (1972), 

조동옥(2017)의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항목을 토대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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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30,31]. 직업행복감은 邢

占军(2002)의 연구에서 개발한 5개 설문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32]. 

본 연구에서의 모든 설문 항목은 Like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 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긍정심리자본, 직업행복감, 직업정체성 이 세 가

지 변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 과학적인 통계를 통하

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우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및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항

목 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

석(Reliability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탐색

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Baron & Kenny 

(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33].

4. 결론 및 시사점

4.1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직업정체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긍

정심리자본이 직업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중국 기술자들을 표본으로 하여 중국에 진출 중 글로벌 

기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긍정심리자본은 기술자들

의 업무성과,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조직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

심리자본의 각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분위기 조성과 정책 마련이 필

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직업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혹은 직무설계, 인재 양성제도를 구축하여 보

다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본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산업, 지역, 연령, 근

속연수 등을 고려한 표본설계를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이론을 설계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에 사용된 변수 이외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인과관계 추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설계와 수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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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ustomer engagement of 

online shopping platform users on repurchase 

inten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value 

co-creation behavior. To verify thi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online shopping 

platform user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customer engagement improve 

repurchase intention. and value co-creation 

behavior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engagement and 

repurchase intention.

1. 서론 

2021년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매출액은 

2,616조 3,371억 원에 달하여 온라인 쇼핑이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쇼핑을 리드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1].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

체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 된 현재는 신규 고

객 확보도 중요하지만 신규 고객을 단골로 전환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객인게이지먼트는 고객의 참여의 수준이나 충성도

의 수준이 높은 개념으로 고객의 향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2],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자의 고객인게이

지먼트는 가치공동창출행동을 촉진한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인게이지먼트가 가치공동창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가치공동창출행동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과 더불어 고객인

게이지먼트와 재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가치공동창출

행동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고객인게이지먼트

Bowden(2009)의 연구에서는 고객인게이지먼트를 

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관점에서 신규 고객이 브랜드

와의 반복적인 관계를 통하여 충성도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정의하였으며[4], 

Hollebeek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고객과 브랜드

의 상호작용 속에서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 감정, 

행동이 어떤 동기에 의해 구동되어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다[5]. 

2.2 고객인게이지먼트와 가치공동창출행동

가치공동창출행동은 고객과 기업이 제품 디자인, 연

구개발, 생산, 소비 등 단계에서 진행한 지속성, 사회화, 

고도화,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말한다[6]. 고객인게이지

먼트는 고객과 기업의 가치공동창출을 위한 과정이라

고 할 수 있으며[7], 고객가치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

H1: 고객인게이지먼트가 가치공동창출행동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가치공동창출행동과 재구매의도

Chung & Park(2004)의 연구에서는 재구매의도를 

고객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서비스 공급자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다[9]. 가치공

동창출행동과 재구매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Moon et 

al.(2008)은 개인화된 물품의 온라인 구매에서 개인화

된 물품일수록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10], Park & Yoh(2010)의 연구에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자의 고객인게이지먼트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치공동창출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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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적인 평가에 근거한 쇼핑가치가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되었다[11].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가치공동창출행동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가치공동창출행동의 매개효과

Han & An(2018)의 연구에서는 구매 결정요소인 

고객인게이지먼트의 수준에 따라 고객의 가치 창출 수

준도 높아져 궁극적으로 고객의 행복감을 향상시킴으

로써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3: 가치공동창출행동은 고객인게이지먼트와 재구

매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실

증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자료를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치공동창출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

으로 고객인게이지먼트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고객인게이지먼트는 가치공동

창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가치공동창출행동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것이 실증되었다. 

아울러, 가치공동창출행동은 고객인게이지먼트와 재구

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

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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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lasticity is verified in the effects of 

extroversion, openness, affinity, sincerity, and 

neurosis, which are child's personality type 5 

variables, on happiness. In the 12th year (2019) 

data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PSKC), 

1,412 fourth graders were targe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analysis aspect of 

Baron & Keeny (1986),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Sobel test 

analysis. As a result, self-elasticity was 

completely mediated between extroversion and 

openness and child happiness, and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inity 

and neuroticism and happiness. Therefore, 

basic data are provided for program and policy 

development so that children can have a sense 

of happiness through appropriate intervention 

that increases their self-elasticity.

1. 서론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학령기 아동들은 그 어

느 시대보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아동은 행복한 삶

을 살기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

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또한, 아동의 행

복 추구를 향한 마음은 새로운 환경 속 자신의 미래와 

관련이 있고 자신의 성격요인들이 자신의 행복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1]. 아동이 환

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적응하도록 하는데 관련된 요인

으로서 강조되어 온 개념 중의 하나가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외적·내적 스

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보고되

어 왔다[2]. 따라서 높은 자아탄력성은 새롭고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도 유능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절

한 행동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복잡한 자극에도 유연

하게 대처하며 적응적으로 행동하게 한다[3]. 한편 아동

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개인내적 요인의 하나로서 성

격특성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의 차이는 

일상 모든 분야에 관여되며, 아동의 성격을 구분 짓는 

가장 보편적인 차원은 내향성, 외향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인 외향성, 개방

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성격5유형 변인

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과 행복감 간

에 있어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동의 성격유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와 같은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Fig. 1>.

아동의 성격 5 유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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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Pan

el Study on Korean Children) 12차[4] 자료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조사 시점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2,150명 중 무응답 및 결측치를 제

외한 1,412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아동의 성격5유형이 자아탄력성을 매개

로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친

화성(ß=.143, p<.001)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

고, 신경증(ß=-.292, p<.001)도 행복감에 미치는 부(-)

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하지만 외향성과 개방성

(ß=.088, p<.01)은 자아탄력성으로 인해 영향이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302, p<.001).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성격5유형 변

인인 외향성과 개방성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쳐 자아탄력성 둘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친화

성과 신경증은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

성을 통해서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쳐 부분매개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성격5유형 변인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신경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아동의 신경증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고 

외향성과 개방성은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와 교사의 역할

이 중요하고 아동은 이들을 모델링하므로 격려와 지원

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주고 원활한 친구관계

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관계

성 향상과 외모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집단을 형성하여 진행하고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연구

자가 직접 설계하지 않은 2차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행

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수만 선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이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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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1076 analyzes of questionnaires in order to 

examine the statu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young people entering the adult group 

from the adolescents.It is considered that 

proper education and publicity about drug 

use is necessary in the reality that drug 

addiction among young people due to drug 

abuse is increasing.

1. 서론 

성인기 전 단계인 청년층은 자아정체성 정립과 혼란 

등으로 인한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취업과 경제적 

문제, 사회생활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관계 형성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 에 하나로 다양한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통한 약물 

남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2,3].이에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마약류와 같은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으며 약물사용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교

육이 지속적으로필요하다고 사료된다본 연구는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마약류와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 인식에 

대해 조사하여 남용약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년기본법에 해당하는 19세 이

상인 K지역 내 4개 대학교와 2개 전문대학의 대학생과 

34세 이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총 1076명으로10대가 715명(66.4%), 20대

가 260(24.2%), 30대가 101명(9.4%)이며, 설문지

는 총 1,200부를 배부하여 내용이 불충분하여 연구에 활

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1076부의 유효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설문지 개발

본 조사의 대상자는 K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자기 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다

양한 선행자료[8] 및 문헌을 기초로 작성한 기본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 후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2004년 

남용약물 실태조사 권경희[12]가 사용한 평가도구의 내용

을 반영하여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음주와 흡연 및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K지역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총 1076명 중, 

남성이 699명(65.2%), 여성이 377명(34.7%)이었다 . 

3.2 청년층의 나이에 따른 마약류와 남용약물에 대

한 사용실태

K지역 청년층의 나이에 따른 마약류와 남용약물에 대

한 사용실태는 조사 대상자 총 1076명 중 음주여부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10대’가 177명(39.1%), 

‘20대’ 21명(46.8%), ‘30대’가 64(14.1%)로 20대가 

가장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는 

Table 2에 제시된것처럼 .‘10대’ 81명(11.3%), ‘20대’ 

49명(18.8%), ‘30대’ 9명(9%)로 20대가 가장 흡연 경

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는 여성 56명

(15.3%), 남성 14명(2.0%)로 여성이 남성보다 식욕억제

청년층의 나이에 따른 남용약물 사용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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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rinking according to age

Table 2. Smoking according to age

Table 3. Experience of using appetite suppressants 

according to age

4. 결론

본 연구는 청년층의 나이에 따른 남용약물의 사용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약물남용을  예방하고 교육 및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

행되었다. 20대가 음주와 흡연 경험이 가장 많았으

며 식욕억제제의 사용은 30대에서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약물남용으로  

약물중독의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남용약물

사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접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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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

frequency(%) χ2 p

USE NOT USE

AGE

teenager 177(24.8) 538(75.2)

272.884 <.001
20’s 212(81.5) 48(18.5)

30’s 64(63.4) 37(36.6)

total 453(42.1) 623(57.9)

SMOKING

frequency(%) χ2 p
USE NOT USE

AGE

teenager
81(11.3) 634(88.7)

11.169 .004

11.3% 88.7%

20’s
49(18.8) 211(81.2)

18.8% 81.2%

30’s
9(8.9) 92(91.1)

8.9% 91.1%

total
139(12.9) 937(87.1)

12.9% 87.1%

appetite suppressant

frequency(%) χ2 p

USE NOT USE

AGE

teenager 32(4.5) 683(95.5)

34.851 <.001

20’s 31(11.9) 229(88.1)

30’s 19(18.8) 82(81.2)

total 82(7.6) 9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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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Global Nursing 

Competency Program(GNCP) on the 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and cor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design of 

this study is a single-group comparative study. 

The GNCP was conducted through video meetings 

through ‘Zoom’ under the themes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Professional Nurses', 

'Becoming an American Nurse', and 'The Future 

of Nurses'. The 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and core competency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GNCP were checked 

and analyzed through the paired t-test. As a 

result, the GCNP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t=-6.72, ρ

<.001), self-leadership(t=-3.30, ρ=.002), and 

core competency(t=-4.70, ρ<.001). Based on 

this study, we were expected that the program 

would be improved and expanded through 

repeated studies in the future.

1. 서론 

국제보건역량은 인류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확

보를 위해 연구 및 실무영역의 발전을 위한 능력을 기르

는 것으로, 세계적인 건강쟁점, 결정인자와 대책을 강조

하고 보건의료분야와 타 학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인 및 인구 집단 기반의 예방적 활동들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1]. 간호사와 미래의 간호사인 간

호학생들은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에이즈와 말라리아, 

모자보건 증진, 아동사망률 감소, 및 기타 각종 질병을 

퇴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제보건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2].

간호사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내에서만 환자를 돌보

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간호대상자

를 간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의간호사는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서만 적용 가능한 간호행위를 수동

적으로 따라가는데 거치지 않고 스스로 국외라는 낯

선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증진목

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간호학 지식

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 진단과 의사행위결정을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 역량을 필요로 한다[3].

간호교육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 하나로서 ‘국내

외 보건 의료변화 인지’가 강조되고 있다. 간호학생

들은 병원중심의 임상영역의 학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중심의 일차보건, 보건교육 프로그램 이수, 리

더십, 역학 등을 통해 예비 전문의료인으로 교육받

고 있으나 국제보건역량을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

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4].

본 연구는 국제간호역량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

보건 간호역량과 셀프리더십,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국제보건간호역량과 셀프리

더십, 핵심역량에 국제간호역량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 비교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에 필요한 효과 

국제간호역량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국제보건간호역량, 

셀프리더십,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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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로 하였을 때 최소 표

본수는 44명이었다(Kim, Chung, & Jang, 2017). 이

에 대상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55명을 선적하였고, 불

성실 응답 2명을 제외한 53명을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

입하는 것으로 작성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일반적 특성 5문항, 국제보건간호역량 30문항(Global 

Health Competencies for Nurses), 셀프리더십 18

문항(Self-Leadership Questionnaire), 핵심역량

(Core competencies) 24문항으로 총 77문항이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

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6월30

일까지 실시하였다. 

2.5 국제간호역량 프로그램 

국제간호역량 프로그램은 3개의 섹션(Session)으로 

진행이 되었다. 각 섹션마다 미국주립대 간호학과 학생

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첫 번째 주제는 ‘전문간

호사의 역할과 책임’로, 미국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미국 

간호대학생의 교과과정 및 현재 미국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과 줌(Zoom)을 통한 화상 미팅

(meeting)을 통해 미국간호대학생의 생활을 간접 경험

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미국 간호사 되기’로, 미

국간호사 시험인 NCLEX-RN 준비 방법 및 미국 간호

대학생은 NCLEX-RN을 어떻게 준비하는 지 알아보도

록 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간호사의 미래’로, 향후 국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논의하

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현지에서 근무하는 졸업생과의 

만남을 통해 미국 간호사의 생활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

였으며,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연구결과 

국제간호역량 프로그램을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국제간호역량 프로그램

은 국제보건간호역량(t=-6.72, ρ<.001), 셀프리더

십(t=-3.30, ρ=.002), 핵심역량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4.70, ρ<.001). 

Table 1. Effect of Global Competencies for Nurses

(N=53)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ρ)
　M±SD 　M±SD

Global Health 
Competencies 

for Nurses
2.78 ±0.64 3.54 ±0.63 -6.72

(<.001)

Self-
leadership 3.85± 0.59 4.25 ±0.65 -3.30

(.002)

Core
competencies 3.58 ±0.89 4.18 ±0.76

-3.58
(.001)

5. 결론

국제간호역량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국제보건 

간호역량, 셀프리더십, 핵심역량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생

들은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에이즈와 말라리아, 모자보

건 증진, 아동사망률 감소, 및 기타 각종 질병을 퇴치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제간호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간호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효과를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프

로그램을 개선시키고 확장시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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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core nursing skills program on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for nursing students. 

The study design was a single-group 

comparativ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152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improved after the core nursing program 

application than before (t=8.40, p<.001).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increase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nursing skills can be applied.

1. 서론

간호학 실습 교육의 목표는 간호대학생에게 지속

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게 하고 다양한 임상상황에 맞는 술기술을 적용하여 

향후 간호사로서의 질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있다[1]. 핵심간호술의 교육은 간호교육

에서 필수적인 교육의 함축으로, 기본간호학 실습과 

시뮬레이션 실습 및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2].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내에서 교수학습전략의 

적용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3]. 수행자신감은 

어떤 일을 뜻대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

로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핵심간호술의 수행능력은 

학부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

다. 간호대학생들이 핵심간호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

하고 임상을 접하게 될 경우 임상현장에서는 신규 간호

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어 결과

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이중으로 소요된다[4]. 신규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업무능력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고[5], 초급 간호자요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

을수록 업무능력이 높았다[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행자신감이 높을 수로 간호수행능력이

나 환자안전관리 행위의 수행이 높았다[7].

이에 본 연구는 핵심간호술 집중교육이 수행자신

감 및 환자 안전 관리 행위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

여,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의 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간호술 집

중교육이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및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비교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의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일

원분산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48명으로 152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핵심간호술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과 

환자안전관리행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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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 기입하는 형식으로 일반

적 특성 4문항, 수행자신감 20문항, 환자안전관리 행위 

15문항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

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

년 8월 30일 까지 실시하였다. 핵심간호술은 2학기

에 배정될 실습교과목을 토대로 연구대상자가 6개 

이상의 핵심간호술을 수행하도록 배정하였고, 프로

그램 전 후에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과 환자안전관

리행위를 자가보고식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3. 연구결과

3.1 핵심간호술 프로그램이 수행자신감과 환자안전

관리행위에 미치는 효과

핵심간호술 프로그램 적용 전 수행자신감 평균은 

3.39점, 환자안전관리행위 평균은 4.38점으로 나타

났다. 핵심간호술 프로그램 적용 후 수행자신감 평

균은 4.01점, 환자안전관리행위 평균은 4.44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집중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t=8.40, p<.001), 환자안전관리행위는 

집중교육 전보다 후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 Differences in performance confidence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on program  (N=152)

Variables
Pre-test Post-test

t(p)
M±SD M±SD

Performance 
confidence 3.39±0.73 4.01±0.61 8.40

(<.001)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4.38±0.65 4.44±0.54 .95

(.342)

4. 결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간호술 프로그램이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및 환자안전관리행위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일군 전후 비교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핵심간호술 프로그램은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환자안전관리행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핵심간호술 프로그램이 환자

안전관리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

속적으로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과 환자안전관리행

위 실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

고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적용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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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d 

the status of perceived health status, 

subjective body recognition, and weight 

change according to age. In addition, the 

main factors of interest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ere analyzed. This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using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I-3 (2018),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erceived health 

status was good (10.9%), normal (21.7%) for 

the 30-49 age group. Perceived health status 

was good (6.2%) and normal (14.8%) for the 

50-64 age group. Perceived health status was 

normal (12.8%) and bad (6.2%), for those over 

65. Subjective body recognition was 

commonly (14.9%) and slightly overweight 

(16.2%) in the 30-49 age group. Subjective 

body recognition was commonly (12.2%) and 

slightly overweight (10.6%) in the 50-64 age 

group. Subjective body recognition was 

commonly (12.6%) and slightly overweight 

(7.9%) for those over 65. Weight change in 1 

year was no change (22.6%) and weight gain 

(13.5%) for those aged 30-49 years. Weight 

change in 1 year was no change (20.7%) and 

weight gain (5.3%) for those aged 50-64 

years. Weight change in 1 year was no 

change (21.1%) and weight gain (3.0%) for 

those over 65 years old. Appearance was one 

of the first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recognized by others, and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social interaction and was a 

very important component in modern 

society. It was intended to be used as a basis 

for finding conditions for measures for better 

health,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점차적으로 진행됨

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건강, 행복,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웰빙 척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

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생애주

기별로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분류된다 [1].

한국의 25-49세 인구는 2020년 36.8%를 차지하고, 

2025년 34.9%, 2030년 32.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한다. 2020년 한국의 50-64세 인구가 23.9%

를 넘어서고 2025년 24.8%, 2030년 24.2%로 감소할 

전망이다[2]. 대한민국도 점진적으로 고령사회로 빠르

게 진입중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나이

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질을 나타내는 많은 척도 중에

서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형인식, 몸무게 등이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NHANES는 식이요법 및 운동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로 계속 측정하고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활동,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

적 체형만족도에서 연령에 따른 개인의 만족도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30세 이상의 한국 중년 및 노년

한국 중년·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Based 

on 7th KNH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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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주관적 체형

인식, 체중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2018, 제7차 국민건강영양

조사(KNHANES VIII-3)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분

석 연구이며, 결측값 대상자를 제외하여 분석대상자

를 선정하였다.

2.2 연구분석

  사회경제 인구학적 변수별 및 건강행태 변수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X2 검증과 t-test를 실시하

였다. 나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신체

인식와 체중의 변화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데이터

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논의

연구대상자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참여자 수는 

5,648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학력은 65세 

이상에서는 중졸 이하는 17.5%, 50-64세에서는 중

졸은 1.6%와 고등학교는 10.2%, 30-49세 에서는 

대졸 이상은 25.4%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30-49세에서는 ‘좋음’ 10.9%, ‘보통’ 21.7%, 50-64

세에서는 ‘좋음’ 6.2%, ‘보통’ 14.8%, 65세 이상에서

는 ‘좋음’ 4.8%, ‘보통’ 12.8%, 그리고 ‘나쁨’ 6.2%이

었다. 주관적 체형인식은 30-49세에서는 ‘보통’ 

14.9%, ‘약간 비만’ 16.2%, 50-64세에서는 ‘보통’ 

12.2%, ‘약간 비만’ 10.6%, 65세 이상에서는 ‘보통’ 

12.6%, ‘약간 비만’ 7.9%이었다.

외모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개인의 첫 번째 특징 

중 하나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더 나

은 건강, 삶의 질 및 웰빙을 위한 조치를 위한 조건

을 찾기 위한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 향상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

었다[3].

65세 이상 성인의 신체활동, 신체능력,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는 신체활동 감소 및 예방 가능한 만

성질환, 의료비 감소, 인지능력 향상, 근육기능 향상, 

추락에 대한 두려움, 자기 인식의 감소와 필연적으

로 삶의 질 증가 사이에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공중 보건 관점에서 중요한 건강한 노

화와 신체 활동의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4].

4. 결론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형인식, 체중변화가 

나이에 따라 차이를 확인하였고, 각 나이에따른 특

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인 특성, 건강 상

태, 삶의 질, 주관적 건강 및 신체 인식과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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